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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에는 다문화가족과 나눔으로 따뜻한 광명시를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
다. LH광명시흥사업본부는 지난 9월 18일 센터 1층 주차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광명시 내 지역경제 회복과 다문화가족의 심리, 정서적 회복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도 지난 9월 24일 제24회 다문화가정 후원 행사를 하고 다문화가정 60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
다. <관련 기사 36면>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외롭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추석 만들어요

10월부터 다문화가족과 영주권 지닌 외국인주민도 산후조리비 지원

10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하

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받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 ‘경

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

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

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

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

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

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

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아기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

록 등록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해

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

개월 초과하지 않아야 함 ▲경기도에 출

생등록이 돼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

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

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

이 어려운 경우 ▲출산자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

기도 거주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등의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 등의 절차 필

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

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나 모바일형)로 지급받는다.

특히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

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 사업

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

산가구에 총 589억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

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

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多文化家庭和拥有永久居住权的外国人

也可以得到每名新生儿50万韩元的地区货

币。 从10月15日开始，在京畿道生育时，

不管居住期间如何，每个新生儿将获得50

万韩元的产后调理费，作为地区货币进行

支援。

为此，京畿道于今年7月15日修订了《京

畿道产后调养费支援条例》，删除了以前选

定标准的"京畿道居住1年以上条件"。

特别是根据《社会保障基本法》与保健

福利部推进社会保障制度变更协议，本月9

日保健福利部承认有必要放宽居住期间条

件，向全体生育家庭扩大支援。 至此，京畿

道将实现"普遍无偿福利"，向所有生育家

庭无条件支付每名新生儿50万韩元的产后

调理费。

<중국어 43면, 베트남어 34면, 러시아

어 15면>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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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은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빈 하셋 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렇게 경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가 충

격에 빠졌다. 세계 각국이 실업 대란의 

공포에 시달리며 장기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이 K-방역에 이어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으로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주목했다.

■ 재난기본소득, 위축된 경제 살리는 

창의적인 해결책

미국의 한 언론사는 경기도의 재난기

본소득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

린 창의적인 해결책이라고 소개했다.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 문제 전문

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미국의 권위

지 ‘포린 폴리시(FP)’는 16일(현지시간) 

‘코로나! 모든 경제 무너뜨려…한국만 빼

고’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

본소득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FP는 한국이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

지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방역재

정 대응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효과

가 컸던 이유로 ‘지역화폐’를 꼽았다.

매체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

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경우 비현금(non-

cash)을 지급했다’며 ‘주민당 3개월간 쓸 

수 있는 85달러를 지급했는데 비축이 가

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 소비자들이 정부 지원금의 많

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버린 데 반해 경

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한국의 정부 지원

금은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

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비현금(non-

cash) 지역화폐’로 지급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FP의 분석이다.

■ 일본 경제지, 대표적 기본소득 도입

론자로 이재명 지사 조명

외신은 지역화폐와 함께 경기도의 기

본소득 정책에 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유력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

문은 지난 24일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하며, 대표적 기본소득도입론자로 이

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명했다.

신문은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

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

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

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우선 1

인당 연간 50만 원(약4만5,000엔)부터 지

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

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 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문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증세논란, 저

소득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비판 

등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관련 쟁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월 

50만 원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공재

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 연료

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

해 과세하는 탄소세, 우리들이 생산한 데

이터로 이득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과세

하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로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고 기본

소득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

혔다. 자료 경기도청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세계경제 위기 속 외신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정책 호평!

침체된 경제 살릴 창의적 경제정책으로 평가,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등 소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외국인정책

과(과장 홍동기)와 가족다문화과(과장 

윤지영)가 주도해 외국인 이웃과 함께 

하는 외투나눔 대축제에 참여하고 있

다. 

‘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 외국인 이

웃을 위한 제3회 외투나눔 대축제’ 행

사는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동남아 

등 따듯한 나라에서 온다는 점에 착안

해 겨울 외투를 나누기 위해 시작됐다.

외국인주민이 200만명을 훨씬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적어도 30%, 60만명 이

상이 ‘겨울이 없는’ 더운 나라 출신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사)밥일꿈이 주관해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부터 겨울외투를 기부

받아 외국인주민에게 기부하는 행사가 

시작된 것이다.

외국인정책과와 가족다문화과는 북

부청사 별관 4층과 남부청사 행정도서

관동 1층에 각각 겨울외투 기부함을 설

치해 두고 기부를 받고 있다.

개인과 단체가 10월 12일까지 입을 

수 있는 겨울외투를 기부하면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을 거쳐 주최 측이 이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게시한다.

외국인주민은 10월 12일 이후에 홈페

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외투를 확인한 

뒤 최대 2개의 외투를 신청하면 된다. 

외투는 점퍼, 코트, 패딩류로 남과 여, 

성인과 아동용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우선 경기도 전 

직원들이 옷장을 열어보고 가족들에게 

이제는 덜 필요해져 잠자고 있는 외투

를 기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

를 통해 겨울이 없는 국가에서 온 외국

인주민과 그 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사회가 언젠가

부터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기 시

작했다”며 “언어 습관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선진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

부 행사에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

다.

송하성 기자 

“겨울 없는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주민 위해 외투 기부해요”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가족다문화과, 이주민 위한 제3회 외투나눔 대축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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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장기화하면서 다문화 정책도 큰 변

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

라는 말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의 복지 정책을 펼칠 기회라고 생각합니

다."

고양시는 도내에서도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도시다. 일찌감치 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공식화했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다문

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 수

용성 향상 필요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또한 고양시는 2008년부터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형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의 다른 도시들이 건강가정지원센

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

영할 때 고양시만은 다문화가족의 중요

성을 인정하며 독립 센터 운영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10회째 전국 다

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를 주최했다. 다

양한 분야에서 고양시의 다문화 정책이 

앞서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16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개선안, 2020 연합뉴스 다문

화 포럼’에 이재준 고양시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포럼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준 고양시

장과 박경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

장은 최근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의 유형과 문제점을 공개하고 다

양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오윤자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윤상석 공

존플랜 소장과 김대선 원다문화센터 원

장, 홍안나 전 역삼글로벌센터장,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패널

로 참여해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다문

화가정 지원책을 논의했다.

2013년 열린 제1회 다문화 포럼부터 

이번 행사까지 빠짐없이 참여해 온 이자

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장을 비롯해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캄보디아 출신 스타 당

구선수 스롱피아비 씨도 포럼 개최를 축

하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당

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돕자는 취지의 장학금 수여식도 열

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장학생 10명 가운데 대표 1명만 참

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재준 시장은 “행복도

가 높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더군다나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

응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인 고

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며 “이들

이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앞으

로 보건과 교육은 물론 경제 전반에 이

르기까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변

화가 요구될 것”이라며 “여가부는 다문

화가족 정책 총괄부처로서 세심하게 이

들을 지원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자료 연합뉴스 정리 김영의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코로나19 시대, 다문화가정 소외 없도록 할 것”

“코로나는 위기이지만 새로운 복지정책 기회,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고양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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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고양시니어클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과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가닉 탄생용품 55세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신생아 탄생선물세트는 배냇저고리, 싸

개담요, 턱받이, 모자로 구성됐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에서 모든 항목을 인증받은 오가닉 원단으로 

만든 제품으로 만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고양시

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단 중 하나인 ‘할머니와 재봉

틀 사업단’ 어르신들이 손으로 만든 100% 수제품이다. 

고양시니어클럽 신우철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일자리사업도 활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

만,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지역사

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진행

했다.”고 설명했다. 

신 관장은 또 “받으시는 분들의 기쁨은 기부금액의 

10배 100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에 동

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 어

르신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어르신들과 함

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한편, 고양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

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양시가 설립한 노인복지 전문기관

으로,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근로와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

는 노인전담일자리 기관이다. 

고양시니어클럽은 이번에 기부한 탄생용품세트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500매를 고양시

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문의는 유선

(031-904-2611~2)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이주여성과 미혼모 돕기, 어르신 따뜻한 마음

고양시니어클럽,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들과 나눔 실천

고양페이 20만원 쓰면 3만원 소비지원금

11월 17일까지, 다문화가족도 즐거운 고양페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페이 사용자에게 경기도 

소비지원금 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지원금은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

지 고양페이로 20만원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다. 20만

원을 충전하면 10%의 인센티브 2만원을 즉시 지급받고, 

기간 내 20만원 사용 시 소비지원금 3만원까지 받아 총 

5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비지원금은 1,000억 원의 예산규모로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

한다. 1차는 10월 26일, 2차로 11월 26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받은 소비지원금 3만원은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내 사용해야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청년수당, 청소년교통비수당 등 

정책발행금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일반발행

으로 충전한 카드만 인정된다. 9월 18일 이전에 충전한 

금액도 인정된다. 또한, 반드시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

이션이나 오프라인(농협)에서 등록한 카드만 사용액 집

계가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소비지원금을 많은 시민들께서 지급받으셨으면 

좋겠다.”라며 “소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상

공인의 매출 증대와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농협은행(원

당, 축산 농협 제외)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한편, 9월 17

일부로 교통카드 기능이 첨가된 새로운 고양페이 카드

가 발행됐다.                             이지은 기자 

小学生以下20万ウォンの児

童特別ケア支援金、中学生

15万ウォンの学習支援金

政府は9月23日、各種支援金などの支給計画を

確定した。小商工人新希望資金と緊急雇用安定

支援金、児童特別ケア、青年特別求職支援、通

信費支援などだ。  

中学生以下に児童特別ケア支援金

児童特別ケア支援金20万ウォンは9月28日から

支給が始まった。未就学児童は児童手当て受給

口座に、小学生などはスクールバンキング口座

に支給する。13~15歲中学生学齢期児童へ支給さ

れる非対面学習支援金15万ウォンは、事前案內·

同意および対象者確定などを経て10月初旬に支

給される予定。失職·休廃業により所得が減少し

た55万世帯に提供する緊急生計支援金は、10月

中に申し込みを受付ける。審査を経て11月から

支給する。

16~34歲と65歲以上の通信費支援

移動通信料金支援金2万ウォンは、10月の通信

料から差し引く方法が確定した。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満16~34歲(1985年1月1

日~2004年12月31日生まれ)、満65歲以上(1955年

12月31日以前生まれ)の国民を対象に、9月現在

保有している携帯1回線に対して料金2万ウォン

の減額支給する。

別途の申し込みは必要なく、減免対象者の通

信費から一括して差し引く。移動通信3社の携帯

と節約電話（알뜰폰）·ﾌﾟﾘペイド電話は減額対

象だが、法人電話は除外。一ヶ月の通信料が2万

ウォン未滿の場合、差額は11月料金から減額す

る。

支援対象への個人別案內は、秋夕前に該当携

帯の文字メッセージ(SMS)で送付する予定。問い

合わせは現在加入中の通信社コールセンター、

通信費支援專用コールセンター、科技情通部CS

センターへ。各種支援金に関する問い合わせは

汎政府次元のワン・ストップ・コールセンター

(ガンバレ大韓民国コールセンター: ☎110)へ。

追經事業別支援内容と手続きなどについては

事業主管部署のコールセンター、▲中小企業ベ

ンチャー部コールセンター(☎1357) ▲雇用労働

部コールセンター(☎1350) ▲保健福祉部保健福

祉相談センター(☎129)を利用すればよい。

<한글 기사 36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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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

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

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어서 다문화가족들

은 신청을 서둘러야겠다.

정부는 9월 23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

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

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비 지원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

침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늦

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특수고용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

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

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

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8일 

이들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

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10월 12∼

23일 접수한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

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

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

한 미취업 청년이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사업의 구

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의 신청은 

9월 24∼25일 접수하고, 3순위 신청은 10월 12∼24일 받

는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

는 새희망자금도 지난 9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로 안내

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9

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

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

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한다.

<관련 기사 36면>

<중국어 26면, 베트남어 아래, 일본어 21면, 태국어 

44면>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금, 다문화가족도 신청 서둘러야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Quỹ hỗ trợ hy vọng mới và tiền trợ cấp ổn định hóa tuyển 
dụng khẩn cấp, tiền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tiền phí trợ cấp 
tìm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vv..

Chính phủ đang đưa ra quyết định nhanh chóng triển 
khai tiền trợ cấp các khoản như tiền nuôi dưỡng trẻ em,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và tuyển dụng đặc biệt (ngành tuyển 
dụng đặc biệt).người làm nghề tự do freelancer

Đặc biệt tiền trợ cấp lần này nếu người nào đăng ký trước 
thì sẽ được nhận tiền trước nên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nên nhanh chân đăng ký.

Vào ngày 23 tháng 9 chính phủ đã cho thông qua kế 
hoạch chi trả các loại tiền trợ cấp. Các loại tiền trợ cấp như 
tiền phí liên lạc, tiền hỗ trợ tìm việc cho thanh thiếu niên, 
tiền hỗ trợ nuôi dưỡng trẻ em,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và quỹ hy vọng mới của những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ẽ. Tiền trợ cấp lần này chi trả theo phương thức 
dựa trên thông tin hành chính của chính phủ sauu đó gửi 
tin nhắn thông báo đến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trợ cấp, 
những người nhận được tin nhắn có thể đăng ký trên online.

Chính phủ chủ trương thực hiện chi trả nhanh nhất có thể 
tiền trợ cấp theo thứ tự đăng ký. Nếu người nào đăng ký 
trước thì sẽ nhận được tiền trợ cấp trước tuy nhiên không 
phải những người đăng ký saui thì sẽ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cho những người 
làm việc tuyển dụng đặc biệt.

Dự án được thực hiện sớm nhất đó chính là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Dự án số tiền 500,000 won/người 
được cấp đến 500,000 người là freelancer, lao động đặc biệt 
được tiến hành thực hiện bắt đầu từ ngày 24. Dự kiến đây là 
sự giúp ích lớn đến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người là 
đối tượng lao động đặc biệt 

Chính phủ đã nắm được số liệu về đối tượng hưởng trợ 
cấp lần 1 nên chỉ cần kiểm tra thêm nhu cầu đăng ký của 
mọi người là tiền trợ cấp sẽ được chuyển đi. Tại bộ lao đọng 
thù ừu ngày 18 tháng 9 vừa rồi đã cho gửi đi tin nhắn hướng 
dẫn và hiện tại đến hôm nay vẫn đang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Số tiền trợ cấp này thì không cần qua thẩm tra tư cách và 
dự kiến trước trung thu sẽ chuyển tiền trợ cấp. 

Những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lao động đặc biệt.người làm 
nghề tự do freelancer mà không nhận tiền trợ cấp đặc biệt 
đợt 1 thì dự kiến vào đợt 2 số tiền trợ cấp 1,500,000 won/ 
người sẽ được cấp cho 200,000 người đăng ký. Đợt đăng 
ký mới tiền trợ cấp đợt 2 thời gian nhận đăng ký là từ ngày 
12 đến 23 tháng 10. Chính phủ sau khi kiểm tra tình hình sút 
giảm thu nhập thì sẽ chuyên tiền trợ cấp vào tháng 11.  Tiền 
trợ cấp tìm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cho những tầng 
lớp lao động yếu thấp.thu nhập kém

Tiền trợ cấp tìm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đối 
tượng là những tầng lớp thu nhập thấp.tầng lớp yếu kém số 
tiền 500,000 won được cấp phát từ ngày 29.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những thanh thiếu niên chưa tìm được việc đã tham 
gia vào dự án gói hỗ trợ tìm việc thành công hoặc dự án 

tiền hỗ trợ hoạt động tìm việc dành cho thanh thiếu niên của 
năm ngoái hoặc năm nay. Vào ngày 23 đã gửi tin nhắn đến 
những đối tượng đăng ký đợt 1. Những đối tượng thanh thiếu 
niên tham gia vào dự án gói hỗ trợ xin việc thành công đén 
ngày 24 tháng 10 cũng nằm trong đối tượng nhận được hỗ 
trợ. Những người chưa nhận được tiền phụ cấp thúc tiến xin 
việc của dự án hiện tại thì theo thứ tự  đăng ký vị thứ 1~2 thì 
sẽ nhận hồ sơ thì ngày 24~25 tháng 9, đăng ký vị trí thứ 3 thì 
nhận hồ sơ từ ngày 12~24 tháng 10.

 Quỹ hy vọng mới cho những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ẽ 
bị giảm thu nhập <한글 기사 위>

Dự án quỹ hy vọng mới hỗ trợ tối đa 2,000,000 won cho 
những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ẽ bị giảm thu nhập đã bắt 
đầu chi trả tiền trợ cấp vào ngày 25 tháng 9 vừa rồi. Trước 
trung thu thì những đối tượng nhận được trợ cấp sẽ nhận 
được tin nhắn hướng dẫn vào chiều ngày 23, từ ngày 24 
là thời gian bắt đầu nhận đăng ký và ngày 25 sẽ thực hiện 
chi trả. từ ngày 24 tháng 9 thì có thể đăng ký tại trang web 
online chuyên dụng. Không cần cái giấy tờ chứng minh khác, 
chỉ cần số đăng ký kinh doanh và số tài khoản ngân hàng 
..vv.. chỉ cần nhập những thông tin như thế. Tuy nhiên, để 
xác nhận thực tế bản thân nên cần chuẩn bị trước số chứng 
nhận định danh và điện thoại mang tên của bản thân.

Những đối tượng doanh nghiệp bị thiệt hại nặng mà không 
nằm trong đối tượng được chi trả đợt 1 trước trung thu thì 
sauu trung thu sẽ nhanh chóng tiến hành chi trả tiền trợ cấp

Tiền hỗ trợ đa dạng các loại trợ cấp từ chính phủ, gia đình đa văn hóa phải đăng ký nh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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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изнь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первое вре
мя не только трудна из-за нового со
циального окружения, но также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в финансовом плане. В
едь первым делом, находясь загран
ицей, охота изучить культуру этой ст
раны, посетить какие-то известные м
еста, попробова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ед
у и тд. Но даже поход по основным д
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Сеула, вкл
ючая проезд в транспорте, может ст
оить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овину месячно
го бюджета. И сократить все эти рас
ходы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уя карту со с
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услугами '안녕
카드' от IBK기업은행. Эта карта была 
выпущена еще в 2016 году, однако д
о сих пор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
ане не знают о ее существовании и о 
тех привилегиях, которые она дает.

Жизнь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епр
еменно связана с валютным рынком: 
переводы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обмен 
валюты и т.д. Поэтому если существ
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экономить на ком
иссии, 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то не хочет 
упустить ее. Так, карта '안녕카드' пом
ожет сэкономить до 50% на комисси
и при валютном переводе и соверши
ть обмен валют по льготному курсу (д
оступно для долларов, евро и йен). К
роме этого, в случае оплаты телевиз
ора, интернета ил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через банкомат IBK기업은행 вы осво
бождаетесь от комиссии.

То, о чем мы говорили в первой ста
тье -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В Кор
ее бесчисленное множество и все ох
ота посетить в первые недели приез
да. Покупая билеты с помощью карт
ы '안녕카드', вы с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о
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о или большие с
кидки на билеты в различные парки 
аттракционов, основные достоприме
чательно страны (не только Сеул, но 
и другие провин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

ые парки и музеи. С основным списк
ом мест можно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мож
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ibk.co.kr.

Используя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
рт, такие как автобусы и метрополит
ен, вы сможете оплачивать транспор
тный проезд и получать скидку до 30 
000 вон в месяц. Общая сумма скидк
а составляет 5%. Поэтому в случае п
утешествия по стране не стоит волн
оваться о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ах, а 
наслаждаться прекрасными видами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Кроме этого, совершая покупк
и в круглосуточных мини-маркетах 
(CU,GS25,세븐일레븐, 미니스톱 и др.) 
на сумму от 10000 до 30000 вон вы с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5-% скидку 2 раза в 
месяц. Именно такие маленькие маг
азины - небольшие сокровищницы с
о вкусной и дешевой едой и напитка
ми, почтовым сервисом и всем необ
ходимым в любом момент суток. Поэ
тому очень часто именно в таких мин
и-маркетах можно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в
сю атмосферу Азии.

Для более удоб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
я карты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банком IBK기업은행 были заготовлен
ы инструкции на 10 языках, включая 
англий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основно
й информации можно пройти на офи
циальный сайт ibk.co.kr, либо же обр
атиться по номеру 1566-2566 (добав
очный номер для информации на ан
глийском языке 571; китайский 572; в
ьетнамский 574).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множеству и
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в Корее при
шлось нелегко. Поиск работы с кажд
ым годом усложняется, поэтому исп
ользуются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сэконом
ить, живя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다른 나라에서의 삶은 새로운 사회 환

경 적응뿐만 아니라 금전적 제약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해외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고, 전통음식을 맛보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명

소를 하이킹하는 것조차도 월 예산의 거

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전문 기업인 IBK(기업은

행)의 카드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2016년에 

발급되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그 존재와 그 혜택을 알지 못합니다.

외국인의 삶은 송금, 환전 등 반드시 

외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커미

션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

부분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녕 카드’는 환전 수수료를 최

대 50% 절약하고 우대 환율(달러, 유로, 

엔화로 사용 가능)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IBK ATM을 통해 TV, 

인터넷, 이동 통신비용을 지불하면 수수

료가 면제됩니다.

앞에서 필자가 이야기 한 것이 바로 관

광지입니다. 한국은 관광지가 셀 수 없이 

많고 모두가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카

드로 티켓을 구매하면 다양한 놀이공원, 

전국 주요 명소, 도립공원, 박물관까지 

큰 할인이나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주요 장소 목록은 ibk.co.kr 웹 사이

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월 최대 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총액은 5%입니다. 따라

서 전국을 여행할 때는 교통비 걱정 없

이 아침의 싱그러운 나라 한국의 아름다

운 경치를 즐겨보세요.

또한 연중무휴 24시간 편의점(CU, 

GS25, 세븐 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쇼핑하면 

월 2회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작은 상점은 맛있고 저렴한 음식과 

음료, 택배(우편) 서비스 및 하루 중 필

요한 모든 것을 갖춘 작은 보물입니다. 

따라서 매우 자주 그러한 미니 마켓에

서 아시아의 전체 분위기를 느낄 수 있

습니다. 외국인이 편리한 카드 사용을 위

해 IBK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10

개 국어로 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기본 정보는 공식 웹 사이트 ibk.co.kr을 

방문하거나 1566-2566 (영어 571, 중국어 

572, 베트남어 574)로 전화 할 수 있습니

다. 국민카드 등에도 외국인 전용카드가 

있지만 혜택이 안녕카드에 미치지 못합니

다. 다른 카드사도 외국인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

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안녕카드’ помощник иностранца в Южной Корее
외국인주민의 현명한 금융선택, 외국인 특화 ‘안녕 카드’ 다양한 혜택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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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클러스터 1차 연례회의 공동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5일 

UNESCO GNLC(글로벌 학습도시 네트

워크) 클러스터 1차 연례회의를 공동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는 고양시, 멕시코의 

Huejotzingo 도시,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팀인 UIL(평생학습연구소), IIEP(교육계

획연구소)가 공동 주최해, 전 세계 회원

도시와 ‘교육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분야 

2020년, 2021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활

동관련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 세계 26개 도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람, 공동체, 도

시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교육, 학

습”이라며, “UNESCO GNLC 리더도시

로서 학습도시의 협력체계 강화와 사례 

공유,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10월 개최된 제

4회 글로벌 학습도시 회의에서 멕시코 

Huejotzingo와 함께 ‘교육계획, 모니터링

과 평가’ 분야 리더도시로 선정돼, 2020

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책무로는 UNESCO GNLC 회

원 도시들의 다양한 유형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

며, 국제 학습도시 관계자들의 역량강화

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

최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고

양시정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

께 평생학습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양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는 11월 2번째 

회의에서 고양시 성과관리체계를 발표하

고, 해외도시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

숍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은숙 : 요즘 갑자기 이사가 늘었어. 어제도 우리 

       동에서 두 집이 이사를 갔어

민정 :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은숙 : 맞아. 요즘에는 월세를 받는 집이 많아서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네.

메이 :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사는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민정 : 예전에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

       기 힘들어.

은숙 : 그래서 대부분 전세가 많았는데 요즘은 월세로 내놓는 집이 많아.

민정 :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 분이 좋아서 벌써 5년째 그대로 살

       고 있어요.

은숙 : 내 동생은 최근에 결혼 때문에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고생이 많아.

민정 : 좋은 집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집주인을 잘 만나야 오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2년마다 이사 다니느라 너무 힘들

       었는데 요즘은 편해요.

메이 : 민정 씨가 전에 집을 알아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정 : 내가 주택 분양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3년 뒤 쯤 입주 가능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메이 : 좋으시겠어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시겠네요.

은숙 : 요즘 신도시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위치도 좋고 주변 조건도 좋

       으니까 잘 됐어.

민정 :　하지만 아직 돈이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더 열심히 벌고 모아야죠.

은숙 : 민정 씨는 알뜰하고 똑똑하니까 걱정 안 해.

오늘 대화에 나온 ‘전세’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보증금을 

내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찾아가는 것’, ‘월세’는 ‘상가나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

고 비용을 매월 지불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는 관리비를 제외

하고 별도의 추가 비용 지불이 없어 유리하지만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

문에 월세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지고 있습

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 상가나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고 비용을 월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 원래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 요즘은 월세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요.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

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

가 의무화되고,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

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로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 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

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94. 전세와 월세

대화-아파트 광장에서

해             설 

안진숙

오늘의 표현 - 전세와 월세

한국문화  - 임대차 3법

코로나로 ‘취약계층’ 정보격차 심화

홍정민 의원, 다문화가족 등 정보화교육 급감

코로나19로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족 

등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정보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보화교육의 

이수자가 크게 줄어 언택트 사회에서 정

보격차 심화가 매우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

료를 보면, 정보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집합·방문·강사파견의 

정보화교육 실적이 올해 8월말 현재 총 1

만4302명으로 지난 4년간(2016~2019) 평

균치인 10만2178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대상 집합교육

이 지난해 5만4982명에서 올해 1만281명

으로 감소했고 고령층 대상 집합교육도 

지난해 1만2256명에서 올해 974명으로 크

게 줄었다. 

방문교육의 경우 장애인은 지난해 2240

명에서 올해 1096건으로, 고령층은 지난

해 4134건에서 올해 912건으로 각각 줄었

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도 지난해 205명

에서 올해 117명으로 줄었다. 

이밖에 농어업인 대상 강사파견 또한 

지난해 4740건에서 올해 822건으로 줄었

다.

홍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주

민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코로나19가 불

러온 디지털대면시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면으로 정보접근성 

교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

하여, 비대면 교육을 최대한 확대할 방안

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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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

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

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문화가족도 꼼꼼하

게 살펴보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해보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정지원

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

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 유흥업소, 문화체육시설, 전세

버스, 보육시설, 직업재활시설, 예술인, 지역아동센터, 그

룹홈 등 6천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

(937명) 100만원 ▲유흥업소 (418개소) 200만원 ▲자유

업 체육시설(볼링장, 필라테스, 탁구장, 요가 등 210개

소)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

보육시설(2천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

로 장애인(150명) 204만 원 ▲예술인(1천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

(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모두 

60억 원이 투입된다. 

안산시는 추가 지원 대상이 선정될 경우 긴급대응 예

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되며, 이는 재난

관리기금 총액 270억 원의 22.2% 수준이다. 시는 안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를 거쳐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산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

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

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

설도 돕기로 했다. 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은 1개 반당 60만원을 지원하

며,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6만원. 30만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활시설 휴관 등으로 일을 하지 못

한 근로 장애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평균 봉급 수준인 

51만원을 책정해 4개월 치를 주는 방안을 이번 지원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과,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 그룹

홈 종사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정부 지원 시기 및 수준에 맞춰 추석 전 신

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시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안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업종 종사자에 60억 투입 

Tại tỉnh Gyeonggido để tối thiểu hóa vấn đề hỗn loạn 
thị trường nhà đất sauu khi cho thi hành chính sách 
luật thuê nhà 3 thì tổ chức hiệp hội luật sư trong đó có 
tổ chức luật sư hàn quốc cùng với hội dân chủ đã liên 
kết với hiệp hội tổ chức mô giới nhà đất vận hành trung 
tâm tư vấn về luật nhà đất 3.

Để thực hiện điều này thị trưởng tỉnh gyeonggido 
ngài Lee Jae Myeong vào ngày 22 đã đến và kí kết 
hiệp ước công việc với các lãnh đạo cơ quan liên quan. 
Theo hiệp ước lần này thì tỉnh Gyeonggido sẽ do xây 
dựng và vận hành trung tâm tư vấn luật nhà đất và 
đưa ra những hỗ trợ hành chính cần thiết cho việc thực 
hiện, Hiệp hội luật sư địa phương tỉnh Gyeonggido và 
hiệp hội luật sư khu vực bắc bộ tỉnh gyeonggido sẽ liên 
kết hỗ trợ tư vấn nhiệt tình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luật thuê nhà đất 3

Luật nhà đất 3 mới được đưa ra cách đây không lâu 
có những nội dung trọng tâm chính như luật yêu cầu 
làm mới hợp đồng, luật tăng tiền phí thuê nhà, luật khai 
báo phí thuê nhà. Quyền xin làm lại mới hợp đồng là 
quyền cho phép người thuê nhà có thể yêu cầu gia 
hạn hợp đồng 1 lần với thời hạn là 2 năm dựa trên hợp 
đồng thuê nhà hiện tại.

Chế độ tăng tiền phí thuê nhà là luật chỉ cho phép 
chủ cho thuê ( chủ nhà) lúc gia hạn tiếp hợp đồng thuê 

nhà thì mức phí thuê nhà được phép tăng là không quá 
5% so với số tiền hợp đồng thuê nhà hiện tại.

Luật khai báo tiền phí thuê nhà yêu cầu nghĩa vụ 
hóa nhiệm vụ khai báo với cơ quan có liên quan về các 
nội dung như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với đương sự, tiền 
thuê, thời gian thuê, ngày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của hợp 
đồng ..vv.. trong vòng 30 ngày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Ngay cả người hàn cũng có nhiều người 
không nắm rõ nội dung này dẫn đến việc bùng nổ câu 
hỏi thắc mắc nên đối với người ngoại quốc thì đây là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này thì tại tỉnh gyeonggido 
thông qua việc mở rộng tư vấn chuyên môn sẽ cho ổn 
định chế độ nên hiệp ước lần này đã được tiến cử.

Tại trung tâm tư vấn luật thuê nhà 3 thì hiện nay 
trung tâm tư vấn chuyên môn luật thuê nhà đất đang 
được vận hành tại phòng tư vấn luật miễn phí của 
tỉnh gyeonggido sẽ được mở rộng bằng việc cho xây 
thêm văn phòng tại 3 nơi như phòng hành chính tỉnh 
gyeonggido và phòng hành chính tổng hợp khu vực 
bắc bộ tỉnh gyeonggidoo ..vv..  

Tỉnh Gyeonggi do trong thời gian qua đã cùng với 
hội luật sư và công ty mô giới nhà đã cử 20 chuyên gia 
hỗ trợ việc tư vấn luật miễn phí. Lần này khi trung tâm 
tư vấn được mở rộng thêm thì dự kiến sẽ tiến  cử thêm 

39 chuyên gia tư vấn nâng mức tổng số chuyên gia tư 
vấn lên 59 người.

Ngài thị trưởng Lee Jae Myeong đã nói trong lễ ký 
hiệp ước rằng “ luật bảo hộ người thuê nhà được thay 
đổi lần này đã gây ra sự hỗn loạn trong thị trường và 
vấn đề đặt ra là cần thay đổi quan hệ hiểu biết ” và 
“ bằng cách đưa ra những phán đoán chuyên môn 
hay những thông tin dự đoán chính xác sẽ ngăn ngừa 
được mâu thuẫn và giảm thiểu khất mắc nên sẽ rất có 
ích cho mọi người ”

Theo đó ngài thị trưởng đã phát biểu rằng “ do dịch 
bệnh corona 19 nên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mệnh 
lệnh cấm tập trung đông người thì tiền phí thuê nhà 
bên nào sẽ phải chịu thì những vấn đề như thế này 
sẽ phải đưa ra những tieu chuẩn nhất định ” và “ phải 
tập hợp ý kiến của các bên như chuyên gia luật pháp, 
người đánh giá cảm tính, bộ phận phụ trách ..vv.. sauu 
đó đưa ra chỉ thị  tạo ra một tiêu chuẩn nội bộ” 

Hội trưởng hội luật sư địa phương tỉnh Gyeonggido 
ông Lee Jeong Ho phát biểu rằng “ luật thuê nhà 3 lần 
này có sự xung đột trực tiếp vấn đề quan hệ hiểu biết 
nên tính hình thành là quan trọng trên hết ” và “ chúng 
tôi sẽ tư vấn dựa trên nền tảng cả 2 phía đều có thể 
thông cảm được cho nhau” <한글 기사 17면>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Các bạn đang thắc mắc về luật thuê nhà, luật sư và công ty mô giới nhà đất sẽ tư vấn miễn phí cho các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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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안산의 다문화가족에게 훈훈한 정을 

전하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한가위 보내기 ‘달달송편 나누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9

월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안

전한 한가위 보내기 ‘달달송편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

다. 

이날 행사에는 총 130명의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이 참여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특

히 참가자들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야외에서 한가위

의 풍성함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달달송편 나누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

사 지사장,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 이진분 의원, 안산

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박근수 과장 등이 내빈이 참석하

였다. 

센터 관계자는 “명절에 쉽게 놓칠 수 있는 가스안전

에 대한 리플렛도 함께 제공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

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라고 밝혔다.

송편을 전달받은 다문화가족 등은 “코로나19로 집에

만 있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맛있는 송

편을 선물 받아 너무 좋다”라며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즐겁게 지낼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온라인지원 학습 지원 후원금 전달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14일 KSA 한

국표준협회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KSA 한국표준협회가 안산시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온라인지원 학습을 위한 250만원을 전달하

면서 이뤄졌다.

전달된 후원금은 다문화가족이 온라인지원 학습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안산 미디어라이브러리, 미디어 

컬쳐, 다문화가족도 집에서 즐겨요

안산시(시장 윤화섭) 미디어라이브러리는 대면 수

업을 대체한 화상회의, 채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택트 수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

다. 영어와 미디어 시설로 특화된 안산미디어라이브

러리는 온택트 문화 프로그램 ‘뉴노멀 프로젝트 집

에서 즐기는 Media Culture‘를 추진하며,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4일부터 4일간 온라인 가을독서교실

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두 번째 수업은 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시민들의 취미활동을 위해 사진촬영기초 

수업 ’미러리스 아카데미-홍작가와 미러리스 뿌시기 

A to Z‘로, 안산시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

달 8~29일 사이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수업은 총 4차로 진행되며, 미러리스 카메라 작동

기능 설명, 사진촬영의 노출과 구도 및 상황별 사진 

촬영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촬영한 사진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미러리스 아카데미’ 접수는 

홈페이지(lib.ansan.go.kr)에 접속한 뒤 문화강좌 코

너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안산미디어라이브

러리(031-481-38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 ‘훈훈’

한국가스안전공사, KSA 한국표준협회 안산다가 후원

한국 머크, 안산 지역다문화아동센터에 2만5000유로 전달

다문화가정 아동,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 준비하며 꿈 이루길!

한국 머크(이하 머크)는 최근 인수합병기념으로 임

직원 제안을 통해 조성한 10만유로 규모의 사회공헌

펀드 중 2만5천유로(약 3천410만원)가 김우규 한국 

머크 신임대표를 통해 안산 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 전

달됐다고 24일 밝혔다.

머크는 전 세계에서 제안된 30여 개의 지원 프로젝

트 중 최종 선정된 4개 프로젝트에 각각 2만5천유로

를 지원해 소외된 이웃들이 디지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우규 대표는 "머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원 

활동은 저소득국가 및 소외계층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과학기술 및 문화교육지원, 그리고 환경보

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며 "

이번 지원을 통해 다문화 아동들이 디지털 기반의 다

양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이뤄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웃사랑 안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는 안산

에 위치한 다문화 아동돌봄센터로, 소외된 다문화 학

생들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교육지

원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머크 퍼포먼스 머티리얼즈(이전 버슘머트리얼

즈 한양기공) 직원 26명은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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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전국의 

고려인 동포들은 지난 2017년 함께 모여 

개최한 고려인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

리랑’을 시작으로 해마다 9월에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항일 대한독립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문화대중행사로 2018년 ‘미래세대와 

함께 부르는 제2회 고려아리랑’ 2019년 

‘굴복하지 않는 고려인의 용기 제3회 고

려아리랑’이 열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처럼 대

중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우리 고려

인 선조들이 보여 주셨던 개척과 불굴의 

의지, 고난 극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

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제4회 고려아리랑 개최와 관련 지난 9

월 9일 대한고려인협회 노송달 회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해”라며 “현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려아

리랑은 대중행사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이 시기에 우리는 현재

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

리 조상들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조국 독

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하였고, 중앙아시

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후에도 생존을 위

한 싸움을 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힘을 합하면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슬로건 인승샷 올리면 기념품 증정

제4회 고려아리랑은 고려인 동포의 이

주와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친구인 고려인을 만날 수 있는 

2020년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행사도 마련한다.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

게 제4회 고려아리랑 슬로건 인승샷’은 

10월 12일까지 인증샷 올리면 선물 준다. 

참여 링크(https://bit.ly/3mqTPEu)fh 희

망과 응원의 메시지 또는 제4회 고려아

리랑 슬로건 인증샷을 찍고 해쉬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하면 100명에게 기념품

을 준다 

#‘영상.이미지.글’ 콘텐츠 공모대회

제4회 고려아리랑 콘텐츠 공모대회는 

▲영상- 스토리텔링, 스냅영상, 애니메이

션, 뮤직비디오 등 ▲이미지- 포스터, 카

드뉴스, 사진, 웹툰 등 ▲글- 국문 3,000

자 내외 자유 형식의 글(띄어쓰기 포함)

을 대상으로 열린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인이며 공모는 10월 12일까지다. 공모주

제는 제4회 고려아리랑 사이트(http://

jamir150.modoo.at) ‘우리의 이웃, 고려

인’에 소개된 도서, 영상, 영화를 감상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

수는 구글폼(http://bit.ly/2GZ8yGH)으

로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너머,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jamir0513@daum.

net/031-493-7056)로 하면 된다.

#고려인 동포와 함께 사는 마을 탐방

고려인 동포와 함께 사는 안산 땟골마

을과 인천 함박마을 탐방이 진행된다.

안산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 많은 외국인과 동포들이 주민으

로 함께 살고 있다. 러시아 및 CIS 국적

의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안산 땟

골마을 탐방은 10월 12일~31일 안산시고

려인문화센터에서 이뤄진다. 

탐방내용은 고려인 청소년이 해설하는 

고려인 이주 역사 전시관 관람, 고려인 

어머니가 만들어 준 고려인 음식 시식과 

이야기, 다 함께 동네 한바퀴 ‘땟골마을 

둘러보기’ 등이다. 단체 신청받으며 참가

인원은 5~10명으로 희망날짜를 협의하면 

된다. 신청= https://bit.ly/2FQc59r, 문의

= 031-493-7056

인천 함박마을은 인천의 대표적인 고

려인 마을로 5천여 명의 고려인과 주민

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다양성과 포용

성이 살아 숨 쉬는 인천에서 만나는 러

시아 CIS 거리, 함박마을 탐방은 신청= 

https://url.kr/eglGU9, 문의= 031-493-

7056

#경기도민과 고려인 동포 희망열차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하는 

내일’ 경기도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인식

개선 사업으로 고려인 동포의 이주와 삶, 

문화를 만나는 경기도민과 고려인 동포

가 함께 탑승하는 희망열차가 10월 31일

까지 운영된다.

희망열차 중 ▲식당열차는 Talk 콘서

트 ‘우리의 이웃 고려인의 이주와 삶’(온

라인 가능), 찾아가는 사진전(선택 가능)

이 마련된다. 탑승객에게는 고려인 어머

니들이 만든 도시락, 고려인 청소년 F4 

바리스트가 만든 음료, 도서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는 내일>을 선

물로 준다. ▲매점 열차는 Talk 콘서트 

‘우리의 이웃 고려인의 이주와 삶’(온라

인 가능)이 운영되며, 탑승객에게는 고려

인 어머니들이 만든 빵 또는 과자, 고려

인 청소년 F4 바리스트가 만든 음료, 도

서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

는 내일>을 선물로 준다. 신청= https://

bit.ly/3LOyWTz 문의= 031-493-7053

이 밖에도 제4회 고려인 아리랑 <고려

인 콩쿠르> BESTAR 2020이 유튜브 실

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댄스, 노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김영의 기자

제4회 고려아리랑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대한고려인협회, 고려인 동포의 이주와 삶의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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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оть об окончании пандемии говор
ить еще рано, но появились хорошие 
новости как дл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так 
и дл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Еще с конца марта регулярное ави
асообщение России с другими стран
ами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из-за плохой э
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о все
м мире, связанной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
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В эт
от период действовали так называе
мые вывозные рейсы для туристов и 
граждан, желающих покинуть стран
ы. Первое время мы были очень рас
строены, ведь у нас были планы пос
етить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России. Но ни
чего не оставалось делать, как ждат
ь новых вестей.

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было о
бъявлено, что С 27 сентября 2020 го
да Россия на взаимной основе возоб
новляет авиарейс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Кроме этого снимается иммиграцион
ный запрет для въезжающих в РФ, к
оторый действовал на всех иностран
ных граждан. Однако хоть запрет и б
ыл снят, существует риск резкого по
выш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заболевших Ко
вид-19, поэтому граждане обеих стр
ан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страну только п
ри наличии визы для определенных 
целей. Въезд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
у или же п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изе до си
х пор остается затруднительным. Гра
ждане России за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должны оформить справку об отсут
ствии симптомов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
фекции, а по прилете в Южную Коре
ю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двухнедельну
ю изоляцию. Те же самые условия ст
оят и к гражданам Кореи, собирающ
ихся посетить РФ.

Авиаперелеты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

ься раз в неделю российской авиако
мпанией Аэрофлот по рейсу Москва
-Сеул.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этим вывозн
ые рейсы будут прекращены.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оп
рос возобновления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тоит остро для большей части насе
ления планеты, но особенно часто е
го задают именно иностранцы. Ведь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видеться с родстве
нниками и даже доставка посылок бу
дет занимать н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а всего пару недель.Поэтому такие н
овости не могут не радовать русских,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Хоть до сих п
ор и существуют визовые ограничен
ия,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уже большой ш
аг к тому, что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авиа
сообщения окончательно возобновя
тся в привычном режиме.

대유행 종식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

르지만 러시아와 한국 국민 모두에게 희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된 

전 세계의 방역 노력으로 3월 말부터 러

시아와 다른 국가 간의 정기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항공

편은 출국을 희망하는 고객과 시민을 위

해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출신 

이주민들은 러시아의 친척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슬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것 외에

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는 2020년 9월 27

일부터 한국과의 상호 기준으로 항공편

을 재개 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에게 유효했던 러시아 연방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고 있

습니다.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발병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있어 양국 시

민은 특정 목적의 비자가 있어야만 국내

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제도 또는 관광 비자로 입

국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출국 48시간 전에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 증상 유무 증명서를 발급해야하

며, 한국에 도착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려는 한

국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

다.

모스크바-서울 항공편은 러시아 항공

사 아에로플로트가 일주일에 한 번 운항

합니다. 동시에 특별항공편은 종료됩니

다.

지난 몇 달 동안 비행 재개 문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에게 심각한 문제였

고 특히 궁금했던 것은 외국인이었습니

다. 

친척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며 해외배

송까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밖에 걸리

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소식은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아직 비자 제한이 있지만 가까운 장래

에 항공 서비스가 마침내 평소와 같이 

재개 될 것이라는 사실을 향한 큰 진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러

시아 측이 모스크바-인천 노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자는 제안서를 한국 측에 

보냈고, 최근 한국 측이 9월 말부터 재개

하자고 화답하면서 운항 재개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 이같

은 추세가 대규모 재확산으로 번질 경우 

항공 운항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9월 4일 이후 18일

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발생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

는 20일 기준 110만3399명으로 미국, 인

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возобновление авиасообщений
러시아와 한국 사이 항공편 재개, 단기 방문자 및 관광 목적 방문은 여전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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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오는 12

월 20일까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대상으로 상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9월 2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상권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2주 미뤄진 지

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중국인 3명, 러시아에서 귀화

한 한국인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은 상가의 업

종과 상호명, 고용인원, 대표자국적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연간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의 유일무이한 다문화 체험 명소로, 주말이면 은행 송

금, 식료품 구입 및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주민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다. 

상권조사는 2009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매년 실시되

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천356개소 다문화마을특구 내 

상가를 전수조사 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계 업소분포, 상권변화 등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

속적으로 분석. 관리하며, 특구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상권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 다문화마을특

구 상권전수조사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선도적인 다문

화마을특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전수조사 나선다

안산시, 특구발전 시책 추진 위한 기초자료로 쓸 것

드림스타트. 연우리아이연구소 

‘찾아가는 미술치료’ 진행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되어 주의산만, 정서적 불

안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전문 심리치료를 제

공하는 ‘찾아가는 미술치료’를 ‘연우리아이연구소’ 

심리치료기관과 협약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6가정이며, 아

동당 1회 50분씩, 총 7회의 치료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찾아가는 미술치료’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치료사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친숙한 환

경에서 아동과 양육자에게 1:1 상담을 진행하고 각 

가정에 맞는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끌어내고 가정의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Чтобы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путаниц
у на рынке жилья из-з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3-го Закона об аренде, в Кёнгид
о действует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
р 3-го Закона об аренде в сотруднич
естве с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адво
катов, ассоциацией юристов демокр
а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Корейской ас
социацией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х аген
тов недвижимости.

С этой целью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Ли Джэ Мён 22-го числа подписал де
л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й в офи
се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Согласно этому соглашению, Кенг
идо создаст и будет управлять консу
льта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по аренде и о
казыв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администрат
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Центральная реги
ональная коллегия адвокатов Кёнги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коллегия адвокатов 
Северного Кёнги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
ют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юридических к
онсультаций, включая 3-й Закон об а
ренде.

Третий Закон об аренде, который б
ыл введен недавно, является ключе
вым в системе подачи заявок на про
дление контракта аренды жилья как 

с ежемесячной оплатой так и аренды 
под залог.

Система запроса на продление ко
нтракта позволит арендатору (новом
у владельцу) право запросить продл
ение существующего контракта на а
ренду под залог или ежемесячную а
ренду один раз на два года.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не позволяет арен
додателю (домовладелец) при прод
лении договора на аренду под залог, 
или с ежемесячной оплатой, увеличи
ть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более чем на 5% 
от суммы существующего договора.

Согласно системе заявки при закл
ючении арендного договора заинтер
есованному лицу, в течении 30 дней 
со дня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аренды 
жилья, необходимо явится в соответ
ствующ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ведомст
во и сообщить детали контракта, так
ие как сумму депозита, арендной пл
аты, период аренды, первоначальны
й взнос, промежуточный платеж, дат
а платежа баланса и т. д.

По мере реализации пересмотрен
ного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аренды жилья 
и пересмотренного закона об отчёта
х сделок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и т. д. кол
ичество запросов на консультации м

ежду арендаторами и арендодателя
ми быстр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понимания н
ововведения даже от корейцев пост
упае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а что говорит
ь об иностранцах, путаница среди и
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будет еще боль
ш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ёнгидо продви
гает это соглашение, чтобы расшири
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создать новую систем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Кёнгидо расширяе
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к
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в целях установле
ния новой системы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 вопро
сам касающимся 3-го Закона об аре
нде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в трех местах, 
включая Открытый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
енной службы Кенги-до и Северный 
офис Кенги-до, за счет расширения к
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 аренде,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т
ся в ведении Бюро бесплатных юрид
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Кенги-до. Цен
тр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елефону.

По Кёнгидо было приглашено к сот
рудничеству 20 юристов и сертифиц
ированных агентов по недвижимост

и в качестве бесплатных юридическ
их консультантов для поддержки кон
сультирования. С расширением конс
уль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было назначе
но 39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консультанто
в,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
тников увеличилось до 59.

Губернатор Ли Джэ Мён на церемо
нии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тмети
л: «Поскольку Закон о защите аренд
ы жилья пересматривается, в этой с
фере возникает путаница и недопон
имание и возник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интересы. Предоста
вляя то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профес
сионально оценивая ситуации, Вы бу
дете очень полезны в предотвращен
ии конфликтов и их плавном разреш
ении».

Губернатор Ли продолжил: «Есть с
поры о том, кто будет платить аренд
ную плату в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запрет
а на коллективное посещение из-за 
Corona 19.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так же не
обходим определенный стандарт." И 
в добавок запросил: "Юридические э
ксперты и оценщики, обсудите мнен
ия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отдела определит
е и предоставьте внутренние станда
рты". <한글기사 17면>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просы о 3-м Законе об аренде, юрист или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й аг
ент по операциям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проконсультируют бесплатн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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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15 октября по Кёнгидо после ро
ждения ребён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 
500.000 вон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на 
послеродовой уход,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е
риода проживания.

С этой целью 15 июля было пересмо
трен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оддержке ра
сходов на послеродовой уход в Кёнгид
о» и был удалён пункт «Условия прожи
вания в Кёнгидо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или б
олее», который был предыдущим крит
ерием отбора.

В част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сно
вным законом о социальном обеспече
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
ен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обсуждению изм
енения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
ения, а 9-го числ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
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
я призн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сширени
я поддержки всех семей с новорождён
ными путем облегчения условий на пе
риод прожива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мо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по
лное «всеобщее бесплатное социальн
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
е выплату по 500.000 вон на послерод
овой уход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без как
их-либо условий, для всех семей, рожа
ющих в Кенги-до.

Заявитель может быть отец или мат
ь ▲ Регистрация резидента в Кенги-до 
на дату рождения и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о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 Резиденты дол
жны проживать в Кенги-до на дату под
ачи заявки ▲ Дата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н
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12 месяцев на да
ту подачи заявки ▲ Регистрация рожде
ния должна быть в Кенги-до, и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должен иметь корейское гр
ажда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ам и постоянным жителя
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 необходи
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о ре
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а.

Если оба супруга являются иностра
нцами или трудно подтвердить супруга

(у),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статус соответс
твующий  F-5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
ьства) проживания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
нка ▲ Проживание в Кёнгидо на дату р
ождения и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Д
ата рождения младенца не более 12 м
есяцев на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дол
жна быть соблюдена.

Метод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посетить 
управление района/ области / при реги
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заявления. После н
еобходимых процедур таких как прове
р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татуса выплат
а на послеродовой уход  осуществляе
тся на карту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ка
рта или мобильно). 

В частности, при многоплодии выпл
ачивается сумма 500.000 вон на кажд
ого рождённого ребёнка; которыми мо
жно оплатить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
ния для матерей и новорожденных; да
нные выплаты параллельно возможны 
с выплатами для малоимущих.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фонда послерод
ового ухода - это проект, продвигаемы
й провинцией Кёнги на седьмых гражд
анских выборах, в целях облегчить эко
номическое бремя семей с новорождё
нным, защитить здоровье матерей и н
оворождённых и преодолеть низкий ур
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иступила к ре
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1 января прош
лого года и к концу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вы
плати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8,9 милл
иарда вон примерно 120.000 семьям с 
новорождё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сказал: «Это расширение проекта пом
ощи послеродового ухода является м
еро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Кёнгидо благопр
иятно для род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бла
годаря этому проекту помощь получат 
примерно на 9.000 семей с новорождё
нными больше чем раньше.
<한글 기사 1면>

        장올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Помощь для послеродового ухода; с октября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 семья, не зависимо от сроко
в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и иностранцам с постоянным местом жительст
ва так же выплатят по 500.000 вон мест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за каждого рождённого ребёнка.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9월 11

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되었다. 

다문화 위원장은 상설 위원장으로서 전국 256개 지역

위원회 다문화위원회를 관장하고, 중앙당의 당무위원으

로 활동하게 된다. 고 의원은 외국인, 다문화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안산의 지역구 의원이고 그동안 지역 다문화

위원회 활동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인 주민 수가 2백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증

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주 및 다문화 정책을 노

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진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문재

인 대통령 역시 다문화가정이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우

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다

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은 우리나라 인

구 구성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회적 역할도 중요

해지고 있다. 다문화 위원장으로서 우선 외국인, 이주민

들의 염원, 삶의 안정, 자녀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산업인력의 보완, 더

불어민주당의 다문화인 당원 확대 사업을 위해서도 노

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4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지원 대상

을 중. 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증액안을 제출했

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학교나 각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사실상 모든 부모가 초.중.고등학

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아동돌봄지원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저연령 아동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

된다는 것은 물리적 상황만 고려한 것으로 돌봄은 시간

적, 정신적, 가정돌봄에 따른 소비증가 등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이 증액안에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정 소요 약 5,900억원에 대

한 내역이 담겼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이주민의 다양한 염원 위해 일할 것”

고영인 국회의원,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와 함께

‘카카오 T 바이크’가 달려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9월 23일부터 민간 

공유전기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 500대를 투입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카카

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500대 시

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는 1천 대로 늘릴 예정이

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승 행사를 통하여, 전기 자전거의 작

동 및 편의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 요금은 기본 1천 500원(15분 기준, 보험료 포

함)이고, 추가 1분당 100원이다. 이용자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하고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나 일련번호로 인증한 뒤 목적지까지 이동하

면 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 잠금장치를 설정하면 요

금이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자동 결제된다. 

김영의 기자



2020년 10월 01일 ~ 10월 15일  Siheung

Наверное многи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хо
телось, чтобы ребенок свободно общался на двух 
языках: корейский и родной язык родителя. Однак
о,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с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детс
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чинает преобладать на
д другими из-за социума, в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реб
енок. 

Как, например, русские слов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
рейскими достаточно длинные, и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дет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аков используют после
дний как способ общения. В школе в связи с экзам
енами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занятиями времени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учение языку обычно не стоит 
в приоритете.

Поэтому со временем ребенок начинает исполь
з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единственный язык для 
общения. Еще в начале 2020 года, когда я узнала, 
что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ся Ме
ждународная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Школа будущего, я была безу
мно рада.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тоял план построить ш
колу как минимум к 2022-2023 году. Однако сегодн
я, 16 марта, проверяющий из комитета по образов
анию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이재정 объявил об открыт
ии школы для учеников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помню, дет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аков смогу
т получать разносторон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одновр
еменно развивая два языка. Шко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также разделена на 3 этапа: начальная, сре
дняя и старшая. Поэтому школа носит название и
нтегрированная. 

Концепцией школы является комбинация глоба

льного и локального, поэтому носит название ‘군서
글로컬학교’ 혹은 ‘군서미래국제학교’. Что означает, чт
о студент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будут не только получ
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раз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Также было добавлено, что соотношение студен
тов из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будет 
в соотношении 5 к 5. В школе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изу
чать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родной и другие язык
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дети из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
й смогут изучать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у и философию 
на своем родном языке. Что является очень сильн
ым достоинством.

По словам 이재정,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во
и двери откроет средняя школа, которая будет сос
тоять в общем из 6 классов: китайский, русский, ко
рейский и др. Окончанием постройки старшей шко
лы планируется на 2022 год, 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н
а 2024.

Набор в школу проводится среди жителей муль
тикультурных городов Щихын и Ансан, где больше 
всего сосредоточено иностранцев, путем индивид
уального и подробного собеседовани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
ие и помощь не тольк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бракам, 
но и детям из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этому пр
облема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йскую среду, при этом н
е забыв историю своей родины, не стоит так остро, 
как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아마도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가 한국어와 부모

의 모국어 두 가지 언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기를 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치원에 

입학하면 아이가 속한 사회 때문에 한국어가 다른 언어

보다 우세하게 사용 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단어는 한국어에 비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를 의사소

통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과 방과 후 학원 때문에 추가 언어 

학습 시간이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는 의사소통의 유일한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초에 경기도에 미래국제통합학교가 개교할 예

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당초 계획은 최

소한 2022-2023년까지 학교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

나 9월 16일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수원 남부

청사 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3

월 국내 최초 다문화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다목적 교육을 받으면서 두 가

지 언어를 개발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학교 

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 3단계를 하나로 통합됩니다. 따

라서 통합형 다문화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의 개념은 글로벌과 로컬의 조합이므로 ‘군서글로

컬학교’ 혹은 ‘군서미래국제학교’라고 불립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다른 외국어로만 교육을 받는 것

은 아닙니다.

또한 내국인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5대5라

고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 

영어, 모국어 및 기타 언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모국어로 역사, 문화, 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에 따르면 내년 3월에 중등학교가 개교

하며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

됩니다. 고등학교 준공은 2022년, 초등학교는 2024년으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다문화 도시 시흥과 안

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모

집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국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한국 환경과 통합하는 문제는 

몇 년 전과 같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문화가정 학

생은 수준별 한국어 수업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학습 

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국 관련 교육에서 자긍심과 

자기 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라며 “일반 학생들은 체계

적인 맞춤 언어교육으로 외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

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

니다.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

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율리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Первая в стран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школа 첫 다문화통합국제학교
첫 다문화 초중고 통합학교, 시흥에 들어선다 “한국어·모국어·영어 함께 배워 기대감”

시흥시(시장 임병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

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족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1차 아동돌

봄쿠폰과 달리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

(20년 9월 기준)로 지원한다.

시흥시는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미취학 아동 

30,990명에게 1인당 20만원, 총 국비 62여억 원 규모의 

특별돌봄지원금을 지원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

은 관할 교육청에서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

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시흥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특별돌봄’ 추진 “학부모 돌붐 부담 완화”

16



제182호 | 2020년  10월 01일 ~ 10월 15일  경기다문화뉴스 | 17

Возможно,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воспитание и образов
ание детей очень часто влетает в копеечку. И для т
ого,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в финансовом плане труднос
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 вводят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ма
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родителям. В Корее также сущ
е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
ержки на воспитание или уход за ребенком.

Так, в 2020 году продолж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ид фи
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под названием “누리과정”, котор
ая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етям в возрасте от 3 до 5 лет 
(от 2014 по начало 2017 годов ро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
венно). Плата оказывается за обучение в национал
ь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ли частном детском саду.

В случае посещ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либо же госу
дарственных яслей (유치원)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мате
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60 000 вон, частных я
слей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어린이집)-240 000 вон. В слу
чае если семья является малоимущей, то размер в
ыплаты увеличится до 100 000 вон к основной пом
ощ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возможн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р
айонном 주민센터, либо же онлайн на сайте online.
bokjiro.go.kr.

Ранее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е
мей, где хотя бы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ребенка - граж

данин Кореи. Однако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прож
ивающие в Корее, также платят налоги со своего д
охода. Поэтому встал вопрос о внедрении дан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и в иностранные семь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누리과정”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с
ледующих трех город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Щихы
н (시흥시), Ансан (안산시) и Пхучхон (부천시). В дал
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программу поддержк
и расходов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общих программ обу
чения и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по все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
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финансового состояния города 
и региона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может различаться.

Вве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и д
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может создать общество без дис
криминац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в отношение мест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даст основа для создани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и стабильной среды для ухода и об
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아마도 모든 국가에게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은 매우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부모에게 다양한 유형의 재정적

인 지원을 도입합니다. 한국 또한 특별한 육아 또는 육

아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만 3~5세(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기

준) 아동에게 제공되는 '누리 과정'이라는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가 제공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60,000원,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4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수급 

가족인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이 10만원이 추가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online.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프로그램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시

민인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외국

인인 경우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을 외

국인 가정에도 도입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누리 과정”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등 3개 도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전

역에서 일반 교육 및 보육 시행을 위한 비용 지원 프로

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 및 지방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도입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은 내국

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유

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입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детям 외국인주민을 위한 누리과정

내외국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 어린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필요

경기도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

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관련된 기관장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

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중앙지방변호

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

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

한다. 얼마전 도입된 임대차3법은 계약갱

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

제가 핵심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 연장

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집주인)이 계

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둔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

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

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

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국인들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문

의가 쏟아지는데 외국인주민들의 혼란

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는 전문상담을 확대해 새로운 제도가 정

착되도록 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

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

차 전문상담센터를 확대해 경기도 열린

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에 설치된다. 도민이 전문가와 전

화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

담을 지원했다.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

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 인원을 총 59명

으로 늘렸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

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

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

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

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

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

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

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

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 31면, 베트남어 8면, 러시아어 

12면>                      이지은 기자

“임대차3법 궁금증,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

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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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의 찾아가

는 가족학교를 이용해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여성가

족과 인구정책팀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2020 찾아가

는 시흥가족학교’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2020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는 육아로 발생하는 갈

등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

는 데다, 육아를 엄마의 문제가 아닌, 부부의 영역으로 

여기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시도와 상관없이 실행에서는 과도기에서 있는 것이 사

실이어서, 부부 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가족학교를 통해 현명한 자녀 육

아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돌봄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

으로 올해 초부터 ‘2020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를 준비

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각 가정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수용하고 공감하는 부부와 부모. 자녀 

대화법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남은 시간 구해보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행복한 가족선언문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

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시범운영 대상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줌(ZOOM)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 활동키트가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계획을 

변경해 운영되지만,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각 가정에

서 무리 없이 활동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참

여하는 가족들이 이 교육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뿐 

아니라,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행복한 육아, 부부가 함께해요

시흥시, ‘찾아가는 시흥가족학교’ 온라인 방식 운영

시흥시, ‘마스크가 백신이다’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진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23일부터 2주간 ‘마스

크가 백신이다’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수 감소

에 따라 마스크 쓰기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 시

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준비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이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개인 SNS에 ‘마스

크가 백신이다’의 해로. 토로 이미지를 등록한 후 인

증샷을 참여폼(http://naver.me/F2rdBmUk)을 통해 

보내면 된다. 이벤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아이스크림 기

프티콘을 제공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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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콕 온(溫)택트 운동교실’ 눈길

다문화가족도 홈트레이닝 건강관리 참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체

육관, 헬스장 등 운동공간이 제한된 시민

들을 위해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공하며 

시민 건강관리에 나섰다.

‘집콕 건강체조’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날 수 없으나 마음

만은 같이하고 있는 가족을 떠올리며 함

께 운동한다는 주제로 제작했다. 

영상은 다양한 주제(난이도별 건강체

조, 대상자별 스트레칭, 부위별 집중운동 

등)로 편당 2~ 3분 내외로 구성했다. 보

건소 운동지도사의 지도로 특별한 기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제

작할 예정이다.

영상은 9월 말부터 시흥시청 공식 유

튜브 채널에 접속해 ‘집콕 건강체조’를 

검색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코로나19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운동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신체활동 기회

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보건소는 코로나로 중단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접수자 및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비대면 LIVE 운동교실, 맞

춤형 운동상담 및 운동일지 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시

흥시 보건소(031-310-5874, 5804)로 문의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政府が支給する多樣な支援金、多文化

家族申し込み急いで

新希望資金（새희망자금）と緊急雇用

安定支援金、児童特別ケア、青年特別

就職支援など

政府は小商工人と特雇(特殊雇用

職)·フリーレンサーフリーレンサ

ー、児童ケア職などに支援金を最

大限支給する方針だ。

特に今回の支援金は申し込み順

に支給するため、多文化家族は申

し込みを急いだ方がいいだろう。

政府は9月23日各種支援金に対

する支給計画を確定した。小商工

人新希望資金と緊急雇用安定支援

金、児童児童特別ケア、青年特別

求職支援、通信費支援などだ。  

今回の災難支援金支給は、政府

が行政情報などを活用し分類した

支援金支給対象に案內メッセージ

を送り、受け取った対象者はオン

ラインで申し込むという方法だ。

政府は申し込みを受付け次第、

最大限迅速に資金を入金するとい

う方針だ。申し込み順に支給され

るが、支援対象と支援規模がすで

に決まっているため、申し込みが

遅れても受給できないわけではな

い。

特殊雇用職に緊急雇用安定支援

金

一番最初に支給が始まる事業は

緊急雇用安定支援金だ。1次支援金

を受領した特雇(特殊雇用職)労働

者とフリーレンサー50万人に、50

万ウォンづつを追加支給する事業

で、24日からスタートする。特殊

雇用職労働者として働く多文化家

族にとってはたいへん有用だ。

政府は1次支援金を支給する対

象のデーターをすでに確保してお

り、申し込み意思が確認され次第

支援金を入金する。雇用部は9月18

日に対象者に案內メッセージを発

送、申し込みを受付中だ。別途の

審査は行わず、秋夕連休前に支援

金を支給する。

1次支援金を受給していない特

雇·フリーレンサーのうち、2次支

援金新規申込者については20万人

を選定し、一人当たり150万ウォン

づつ支給する。2次支援金新規申し

込みは10月12∼23日だ。政府は所得

減少狀況などを確認して、11月に

支援金を支給する予定だ。

低所得脆弱階層に青年特別求職

支援金

低所得·脆弱階層対象青年特別求

職支援金50万ウォンは29日から支

給する。支援対象は昨年と今年の

青年求職活動支援金や就業成功パ

ッケージ(就成パ)事業に参加した

未就職青年だ。1次申し込み対象者

には23日に案內メッセージを発送

した。10月24日までの就職成功パ

ッケージ事業に参加している青年

も支援対象に含まれる。旣存事業

の求職促進手当てを受給していな

い者を含む1~2順位の申し込みは、

9月24∼25日、3順位は10月12∼24日

に受付ける。

売り上げ減少小商工人に新希望

資金

売り上げが減少した小商工人

に、最大200万ウォンを支援する新

希望資金も、9月25日から支給を

スタートする。秋夕前支給対象者

には23日午後から文字メッセージ

で案內し、24日から申し込みを受

付け、25日から支給がスタートす

る。9月24日から專用オンラインサ

イトで申し込みが可能だ。別途の

書類提出な必要ない。事業者番号

と講座番号など追加情報だけを入

力する。ただし本人認證のために

本人名義の携帯電話か公認認證書

を事前に準備すること。

秋夕前の1次支給対象から外れた

特別被害業種については、秋夕以

後に迅速に支給する。

<한글 기사 5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小学生以下支援20万韩元照顾儿童特别支援

金，中学生支援15万韩元学习支援金

政府于9月23日确定了各种支援资金

发放计划。其中包括小工商业者新希望

资金和紧急雇佣稳定支援金，照顾儿童

特别支援金，青年特别求职支援金，移

动通信费支援等。

初中以下儿童学习支援金从9月28日

起支付。照顾儿童特别支援金20万韩元

已开始支付，未就学儿童支付到儿童津

贴领取账户上，小学生支付到学校银行

账户上。对13~15岁中学生的15万韩元

紧急在线学习支援金将通过事前介绍、

本人同意及确定对象等措施，预计于10

月初支付。 

针对因失业及休业、停业而导致收

入减少的55万户家庭提供的紧急生活支

援金将于10月中旬开始接受申请。经过

审查，从11月开始支付。  

16~34岁和65岁以上者支援通信费

移动通信费支援金2万韩元将在10

月份通过从通信费中扣除的方式进行支

援。科学技术信息通讯部针对满16~34

周岁（1985年1月1日~2004年12月31日

出生者），和满65周岁（1955年12月31

日以前出生者）的韩国国民为对象，

在9月份为止所拥有的1台手机给予减免

2万韩元的电话费用。减免对象通信费

不必另行申请将在10月份电话费中自动

予以扣除。(减免对象不包括三家通信

社的精明手机及预付款手机，法人用手

机等。) 若10月份通信费不到2万韩元

时，其余额从11月份通信费中扣除。支

援对象将在中秋节之前通过相应手机发

送短信（SMS）方式进行。 咨询事项可

以通过正在加入的通信公司的呼叫中心

或通信费支援专用呼叫中心、科技信息

通信部CS中心进行确认。对各种支援金

的基本咨询请拨打☎  110电话(  “一

站式呼叫中心" 加油吧，大韩民国呼叫

中心 )对于各追加更正预算项目的支援

内容和程序，可利用该事业主管部门的

呼叫中心▲中小企业风险投资部呼叫

中心（☎1357）▲雇佣劳动部呼叫中心

（☎1350）▲保健福利部保健福利咨询

（☎129）。

정부는 9월 23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

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비 지원 등이

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9월 28

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

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한글 기사 36면>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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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부천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노력도 

많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지난 9월 25일 오

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 부천다가)

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착한소비, 나누는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등 50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50박스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상영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천북부

지사 지사장과 백운영 센터장이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매년 ‘아름다운 자

매결연세대’ 6가정을 연결하여 분기별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소사보건소, 비대면 ‘오감

만족’ 조리체험교실 운영

부천시 소사보건소가 7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한 비대면 조리체험교

실이 아동에게 큰 즐거움을 주며 마무리됐다.

조리체험교실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초 건강증

진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소새울어린이집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참여기관은 영양교육자료와 재료를 수령한 후 

생활터에서 자체인력으로 조리체험을 실시했다. 어

린이집 아동은 ‘아삭아삭 과일화채로 여름나기’, 지

역아동센터 아동은‘알록달록 신호등 샌드위치 만들

기’ 조리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소사보건소는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

품과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칫솔, 자일리톨 등

도 함께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한 한 아동은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에 지루했는데, 과일 크림치즈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먹으니 새로운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은옥 소사보건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착한소비, 나누는 추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부천다가에 농산물 전달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더 활발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진행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쿠킹클래스·글로벌교육지도사·리본공예 등 진행

대면으로 진행되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

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

대면 온라인으로 사업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이 센터에 오지 않고도 즐겁

게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

다.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글로벌 쿠킹클래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0월 12일~30일 

총 6회기에 걸쳐 2020년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글로벌 

쿠킹클래스 1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식요리

키트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이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한식 밑반찬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 20명이 대상이며 센터에서 미리 요리키

트를 수령해 한국 밑반찬 만들기를 비대면 온라인으

로 참여하면 된다.

활동 후 만족도조사 및 활동사진(요리사진)을 센터

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프로그

램 참여에 제한아 있을 수 있다.

문의 032-327-1370, 070-4457-6106

글로벌교육지도사 2~3급 양성교육

글로벌교육지도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관에 방문하여 다문화강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전문 

다문화 강사를 말한다. 교육부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

격증이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에 오전10시부터 오

후 1시까지 총 21회기에 글로벌교육지도사 2~3급 양

성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이해교육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21회기 63시간 동안 ▲다문화사회의 이해 

▲강사 스피치, 교수법 ▲유아교육계획안 및 작성법 

▲유아동 발달의 이해 ▲동화구연, 교육 자료 만들기 

등을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자격증

을 소지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3단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별 신청 

인원이 많을 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리본공예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리본공예

를 진행한다.

다문화강사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자 10명이 대상

이며 15회기에 걸쳐 바니 헤어밴드, 원단 헤어밴드, 

앨리스 책갈피 등을 만든다.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되며 주 2회 교육 영상

을 확인한 후, 본인이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야 수업으로 인정 받는다. 밴드는 추후 

개설하여 수강생을 초대할 예정이다. 무료인 재료 키

트는 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센터 측은 리본공예 교육을 통해 자격증 없이 소규

모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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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청소년은 모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 뒤늦게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청소년

을 말한다. 엄마가 한국 남성과 재혼하면서 원치 않는 

외국 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은 언어, 문화, 학업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에 따르면 외국생활 경험이 없는 국내성장 자녀(다문화

가정 자녀, 만 9∼24세)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9%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주로 자란 

중도입국 청소년은 같은 물음에 66.8%만 재학 중이라고 

답했다.

상당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편입되지 못하

고 한국 사회에서 겉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학업을 중단한 채 알바 혹은 공장에서 일하

며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8년에 한국에 온 김원원 씨

(21세, 중국)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는 꽤 성공적인 한

국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 J대학교 경제학과

에 입학해 올해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알바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김 씨를 9월 16일 부천에서 만났다. 그를 통해 힘겨운 

한국생활을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언제 한국에 왔나? 초중고등학교를 다 한국에서 졸

업했는데 학교생활은 어땠나?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왔다. 엄마가 내가 6살 때 

한국 남자와 재혼했다. 7년을 이모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원래 말이 없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한국에

서 학교생활을 하며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의 눈치만 봤

다. 초등학교 때는 중국에서 온 아이가 나까지 2명이었

다. 아이들이 종종 내 앞에 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길래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집에 와서 내가 들은 말

을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욕이라고 하더라. 더 소심해 지

고 더 우울해졌다.”

-차별이라고 느끼는 일도 있었나?

“내국인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에 나는 도서실에 

가 있었다. 청소를 할 때도 나는 예외였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외국인이니까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때는 나를 배려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차별이

라는 사실을 안다.”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지 않았나. 어떻게 배웠나?

“영유아들이 보는 동화책을 엄마와 함께 읽었다. 학원

이나 학습지를 통해 배울 형편은 안돼서 자음과 모음을 

매일 외우고 길거리의 간판을 읽으며 공부했다. 또 모르

는 사람이라도 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엄마가 상

점에 들어가서 가격 물어보는 일을 시켰다. 소심한 성격

이라 힘들었다. 울면서 가격을 물어봤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에 진학했다. 공부를 잘한 모양

이다.

“그렇지 않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운이 좋아서 합

격했다. 수시 특별전형 중의 하나인 ‘외국인 전형’을 통

해 입학했다. 경제학과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공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입학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그래도 대학 진학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나?

“외국인 전형이 있는 대학교를 사전에 열심히 찾았

다. 그리고 그 모든 대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나의 상황

을 이야기하며 상담했다. 대학교 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일을 열심히 했다. J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업 성적보다 자기소개서, 봉사

활동, 토픽(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 다른 부분을 많이 

봤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는 누구에게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이주민 지원기관인 경기글로벌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

을 것 같다.

“그렇다. 동급생들이 대부분 전교에서 10등 이내에 들

던 친구들이다. 거기다 어떤 과목은 수업자체를 영어로 

하기도 하고 시험을 영어로만 치는 과목도 있다. 실력이 

부족하다보니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너무 힘들어서 울

면서 공부했다. 1학년 때는 성적이 형편없었고 올해는 

조금 나아져서 일부 장학금도 기대하고 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나?

“작년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친구들과 

선배들을 보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다른 내국인 친

구들과 비교하면 내가 많이 부족하다. 입학할 때 중국

에 있는 오빠가 등록금을 대줬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힘

들지만 잘 이겨내면 너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더

라. 지금 가정형편이 여유롭지 않아 알바를 하며 바쁘

게 살고 있다. 오빠 말을 듣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 마음을 새롭게 했다.”

-알바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유명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

다. 사생팬이 공장에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각서

까지 쓰고 일한다.(웃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까지 일하는데 매일 일하는 것은 아니고 아웃소싱업체

에서 연락을 하면 출근한다. 요즘은 대학 강의를 다 온

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서 강의까지 듣

고 나면 새벽 2시가 된다.”

-힘들지 않나?

“알바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부럽다. 고등학

교 때부터 다양한 알바를 하며 살았다. 명동 쥬얼리 매

장에서 12시간 동안 서서 일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1.5배 시급을 주지만 대부

분 최저시급을 준다. 알바를 하며 큰 월급을 받아본 적

이 없다. 같은 대학교에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는

데 알바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더라. 하지만 내가 아는 

내국인 친구들도 다 나처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며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크게 슬프지는 않다.”

-엄마는 다문화가족이면서 이혼한 한부모가정을 이끌

고 있다.

“하루는 엄마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더라. 

엄마의 삶에 대해 듣고 안쓰러웠다. 엄마는 20대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던 것 같다. 누구에게도 사랑

받지 못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도 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팠다. 그냥 마음이 아팠다.”

-한국에는 힘겹게 생활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많

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나도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경험

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이러한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한 상황에서 온전히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잘 

찾고 노력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나도 더 열심히 노

력하고 도전하겠다.”

김원원 씨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생존하는 

중국입국 청소년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는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을 엄마와 함께 감당하며 

대학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도전에 나설 기회

를 얻었다. 

하지만 김원원 씨를 만나고 기자는 더 큰 의문을 갖

게 됐다. 왜냐하면 김원원 씨는 오늘날 우리 사회 20대 

대학생들이 가진 좌절과 희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를 벌기 위해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알바에 나서

며 최저시급과 싸우는 이들, 자신의 곤궁한 삶을 이겨내

기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이들이 대견하면서도 벅차게 

느껴진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공교육 편입 어려운 55만 이주배경청소년, 그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인터뷰>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에 와 명문대 입학한 김원원 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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进入9月后毒感疫苗注射开始启动了。

由于个人自身抵抗力弱，每年入冬自己都会

得一次重感冒。从去年开始小编也开始接

种毒感疫苗，幸亏自己接种了疫苗，才在今

年年初的的重感冒中得以短时间恢复。所

以今年得知疫苗开始接种后，虽然不在免

费接种范围，为了个人健康也于9月14日在

水源家族保健医院自费接种了毒感疫苗，

鉴于今年的新冠疫情 ，另外在医生建议

下同时接种了下图中的肺炎疫苗。今年的

毒感疫苗价格略有波动，注射地点也更为

严格。单项接种毒感疫苗4万元，肺炎疫苗

11万元，同时接种有优惠，个人有国民健康

保险的情况下两项 个人共花费了12万。笔

者前往的医院价格很合理，上班族平日没

时间，周六也可以前往。当日虽然前去接种

的人员很多 特别是老人和婴幼儿，但是医

院的防护工作很到位，等待人员之间确保

安全距离，佩戴口罩，体温检测都很到位。

但是近期从新闻中得知，疾病管理厅21日

表示:"在流感采购合同企业的流通过程中

发现了问题，计划暂时中断国家流感疫苗

接种。" 发现问题的疫苗是13~18岁对象使

用者。具体情况和检查还在调查中，时间大

概2周左右，所以无论是免费接种人群还是

自费前往者，笔者建议错开本周和下周时

间。等情况明朗化后再行前往！

具体新闻如下：

韩国政府今年突然暂停了免费接种流

感疫苗的计划，是因为在配送疫苗的过程

中，冷藏温度未能正常维持

22日，疾病管理厅厅长郑恩京在举行

的"国家流感预防接种工作暂时中断相关

新闻发布会"。透露，根据采购合同，新星药

品将向各医疗机构提供向免费接种对象

供应的1千259万剂（每次接种量）疫苗，截

至前一天，共供应了500万剂左右，其中部

分疫苗出现了问题。 郑厅长解释说:"根据

目前掌握的情况，判断出冷藏车在按地区

重新分配（疫苗数量）的过程中，部分暴露

在常温下"，疫苗在常温下暴露的话，有可

能影响蛋白质的含量。具体的暴露时间、

问题与否等需要进行调查"。 接着，他补充

说:"（签订采购合同的）相关企业并没有直

接报告，而是通过其他渠道进行了举报，得

到了确认"，"计划通过客观的文件和调查

等来确认到底是哪种数量出了问题"据预

计，最终检验疫苗的质量大约需要两周左

右的时间，并表示:"如果进行某种程度的

检查和研究，在（2周左右）之前也会进行判

断。 尽量按照计划进行62岁以上高龄层的

接种日程，进行管理。" 郑厅长表示:"虽然

这不是制造上的重要缺陷，但在以冷藏状

态供应医疗机关的供应网中，部分（物品）

未能保持温度的事例被怀疑，因此会考虑

安全性等来进行调查。" 但如果得出安全

性问题结论，今年的流感接种计划难免会

出现差池。 一直致力于防止新型冠状病

毒感染症（冠状19）和流感同时流行的政府

的防疫应对也将受到部分影响。 为了防止

今年科罗纳19和流感同时流行，，政府今年

将流感免费接种对象大幅扩大到了占人口

37%的1千900万人。 郑厅长表示:"废弃疫

苗数量的问题在判断出有哪些后才能决

定"，"我们正在了解供给情况，检查问题所

在，讨论医疗机关自己确保的疫苗数量首

先恢复接种的方案等"。  他表示:"在出现

安全问题的情况下，我们认为调查相关内

容后恢复接种是安全的，所以紧急进行了

介绍"，"希望医疗机构、国民能够谅解"。

另外，疾病厅表示，虽然流感免费疫苗

接种暂时中断，但收费接种仍在继续。

9월 들어 독감 백신 예방주사 접종이 

시작됐다. 개인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탓

에 매년 겨울이면 독감에 걸린다. 

지난해부터 필자도 독감 백신을 접종

하기 시작했는데 접종 후 면연력이 좋아

져 올 초 독감에 걸렸지만 단기간에 회

복됐다. 그래서 올해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료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 건강을 위해 지난 14일 지역 병원

에서 자비로 독감백신을 접종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 폐

렴 백신을 의사의 권유로 동시에 접종했

다. <중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

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조양 경기외국인SNS기자단

毒感疫苗暴露于常温下部分接种中断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일시 중단

다문화가족 포함해 외국인 및 중국동포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기억해요

近期因为新冠病毒，人心惶惶，大

家都期盼着疫苗的出现。除了新冠病

毒，近期流行性病毒感冒也是不断出

现。2019年末开始至今，美国因为流感

死亡人数上万，近期韩国也不断出现流

行性病毒感冒加新冠肺炎病毒的患者。

流感的症状和新冠肺炎的症状有很

多相似点，比如都有呼吸道不适，及高

烧，身体酸痛等反应，所以一但有了这

些症状，很难辨别到底是得了新冠还是

流感。所以小编建议大家还是尽早去接

种流感疫苗，大概费用在3万元左右，

大家可以到相关医院进行具体询问。上

图为可以免费接种疫苗的群体及接种期

限。具体内容为

1.满75岁以上老人，接种期限是

2020.10.13-2020.12.31。2.满70-74

岁老人，免费这种期限为2020.10.20-

2020.12.31)。3.满62-69岁老人，免费

接种日期为2020.10.27-2020.12.31。

4.生后六个月的婴儿，期限2020.9.8-

2021.4.30。5.2020.8.31号以后出生

到满18岁(儿童及青少年)，接种时间

2020.9.22-2020.12.31。6.孕妇，接种

时间为2020.9.22-2021.4.30。

天气转凉，感冒的高发期慢慢来

临，如果两种病毒一起流行，稍有不

慎，诊断，治疗都会陷入混乱，后果真

的不可预测。所以在韩的同胞们，提前

做好预防，自我小心保重。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

이러스 백신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최근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행성 

바이러스 감기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독감

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이나 됐고 최

근 한국에서도 유행성 감기, 코로나 사태

로 인한 폐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독감의 증상과 코로나19의 증상은 여

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 호흡기 불편과 

고열, 신체가 쑤시는 등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 바

이러스인지 독감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독감백신 접

종을 받기를 권하며 대략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당 병원에서 자세

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집단 및 기간이

다.

1 .  만  7 5세  이상:  접종기간은 

2020.10.13-2020.12.31이며 무료다.

2. 만 70~74세 노인은 2020.10.20-

2020.12.31이며 무료다.

3. 만 62-69세 노인은 2020.10.27-

2020.12.31이며 무료 접종이다.

4.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기의 기간은 

2020.9.8-2021.4.30.이며 무료다.

5. 2020.8.31 이후 신생아부터 만 18

세(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접종기간은 

9.22~12.31이며 무료이다.

6. 임산부 접종 시간은 2020.09.22.-

2021.04.30까지의 기간이다.

요즘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감기의 발

병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두 바

이러스가 함께 유행하면 자칫 진단치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어떤 상황

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불가다. 그래서 한

국에 있는 동포들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잘 챙기길 바란다.

원난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免费流感病毒疫苗 무료 독감 바이러스 백신접종 당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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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的方针是，尽快支付针对小工商

业者和特殊雇佣劳动者、自由职业者、照顾

儿童等方面的支援金。特别是，此次支援

金将按照申请顺序支付，因此，先申请者可

以先领到支援金。因此，多文化家庭也要抓

紧时间申请。

政府在9月23日确定了各种支援金的支

付计划。其中包括小工商业者新希望资金

和紧急雇用稳定支援金、照顾儿童特别支

援金、青年特别求职支援金、通讯费支援

等。此次灾难支援金的支付方式是，政府

利用已掌握的行政信息等，向各种分类的

支援金支付对象发送短信后相应对象可

在网上进行申请。政府的方针是，只要接到

申请，就尽快汇入资金。虽然采取按申请顺

序支付的方式，但由于支援对象和支援规

模已经确定，所以不会发生因申请晚而得

不到支援金的情况。

紧急雇用稳定支援金最先开始支付的

是紧急雇用稳定支援金。

针对领取第一次支援金的特殊雇佣

职劳动者和自由职业人50万名再次支付50

万韩元补贴，从24日起执行。 目前有很多

多文化家庭都从事特殊雇佣工作，故该支

援对其会有很大帮助。政府计划，由于已经

确保了支付第一次支援金的对象的数据信

息，所以只要确认申请意向，就可立即将支

援金汇入账户。 雇佣劳动部继9月18日向

他们发送通知短信后，截至当天还在受理

申请。不需要另外审查，接到短信后颈过申

请就可以在中秋节连休前得到支援金。在

没有接受第一次支援金的特殊雇佣工人和

自由职业人中接受第二次申请，计划经过

审核选定20万名，每人支付150万韩元。 第

二次支援金申请将于10月12日~23日接受。

政府计划确认收入减少情况等，于11月支

付支援金。

针对低收入弱势群体青年支付特别

就职支援金

韩国政府从29日开始，将向低收入和

弱势群体青年提供50万韩元的青年特别

求职支援金。支援对象是去年和今年参与

青年就职支援活动者或参加就业成功套

餐项目的未就业青年。23日，向第一次申请

对象发送了短信。 截至10月24日，参与就

业成功套餐项目的青年也将成为支援对

象。 包括没有获得现有事业求职促进津

贴的人在内，第1顺位和第2顺位的申请将

于9月24~25日受理，第3顺位的申请将于10

月12~24日受理。

针对销售额减少的小工商业者支付政

府的新希望支援金

针对销售额减少的小商业者最多支援

200万韩元的新希望资金也从今年9月25日

开始支付。中秋节前支付对象从23日下午

开始用短信通知，从24日开始接受申请，从

25日开始支付。从9月24日开始可以在专用

的在线网站进行申请。无需提交其他证明

文件，只需输入营业执照号和公认认证书

(공인 인증서)信息即可。但是，为确认本

人，必须准备本人名义的手机或公认认证

书。

对于没有包括在中秋节前第一次支付

对象中的特别受害行业，将在中秋节后迅

速支付。

<한글 기사 5면>

                                   김희선 기자

多文化家庭应尽快申请政府支付的各种支援金

支援金包括新希望资金和紧急雇用稳定支援金、照顾儿童特别支援金、青年特别求职支援金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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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추석에 외롭지 않도록

부천원미署 외사자문협의회, 쌀 후원해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홍기

현)와 외사자문협의회(회장 김현기)

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120가정을 선정하여 쌀

10kg, 120포(총 3,840,000원 상당)를 

후원했다.

김현기 외사자문협의회 회장은 “코

로나19 여파로 실직, 해고 등 어려움

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문화가정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

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물품 전달행사 등을 하지 않고, 정부

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부천원미경찰

서·강남시장 업무협약에 따라 다문화 

관련 기관을 통해 쌀 교환권을 받은 

다문화가족이 해당 상점에서 물품을 

개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기현 서장은 “외사자문협의회는 

올 5월에도 이주민들이 자칫 코로나

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300만원

을 적시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

번 추석에도 다문화가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며 “이주민들

이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을 갖고 한

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부천지역 이주민을 위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외사자문협의회 

모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도 지역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체류 

외국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 지원

부천오정경찰서, 지원 및 예방활동 전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간담회도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장병덕)는 지난 9

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어

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

(회장 이순길)와 협업하여 생필품 지원 

및 외국인 코로나 19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어려

운 다문화가정 21가구를 대상으로 생필

품 세트를 전달했다.

경찰은 원시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식료

품 판매점, 이슬람 예배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0가지 행동수칙 

리플릿(9개국어 번역본)을 배포하고 외국

인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용 마스크를 자체 제작해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을 위

한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 이순길 

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침

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소외

된 이웃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는 뜻을 전했다.   

장병덕 경찰서장은 “대한적십자사 부

천지구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

운 시기 다문화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

다”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

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

다.

다문화가정 지원 간담회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4일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천 다사랑로타리클

럽과 오정다문화치안봉사단이 함께 했다. 

다사랑로타리클럽과 치안봉사단은 추석

을 맞아 지역 다문화가정 30가구에 돼지

갈비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장병덕 오정경찰서장은 "코로나 19 확

산방지를 위한 민·경 협력치안활동을 통

해 평온하고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

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각 지역의 일선 경찰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2020년 10월 01일 ~ 10월 15일  

Osan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 오

산건가다가)는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으로 지난 5

월부터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각 가정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오산시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을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비대면 사업으로 

우선 발굴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명칭도 ‘이중언어환경조성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

으로 새롭게 명명해 코로나19 시대에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아

동에게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

는 것이 목표다.

이중언어 표현을 일상화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효과적

인 상호작용 방법을 익히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신체, 인지, 정서를 통합한 활동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이중언어 습득과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해 영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 대상이며 이주부모 가

정 내에서 자녀의 이중언어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상호

작용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을 A, B, C 3개 그룹을 대상으로, 그룹별 10회기 총 30

회기를 진행했다.<사진은 A그룹>

현재 모집 중인 D, E, F그룹 대상자를 중심으로 10월 

3째주에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19로 집콕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모두가 힘든 시기”

라며 “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

영 공백과 학부모의 가정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비대

면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평소 대면 프로그램 시 엄마들이 주

로 참여했으나, 비대면 가정학습으로 키트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아빠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

다”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빠들이 100% 참여하

여 부모-자녀 상호자용 프로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진

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비대면 전환했더니 아빠 100% 참여 ‘놀라워’

오산건가다가, ‘이중언어환경조성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 긍정 반응 기대 이상

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ดแูลพเิศษส�าหรับเด็กอายตุ�า่กวา่ระดบัประถมศกึษา 200,000 วอนส�าหรับ

นักเรยีน,150,000วอน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เมือ่วนัที ่23 กนัยายนรัฐบาลไดย้นืยนัแผนการจา่ยเงนิ

อดุหนุนตา่งๆกองทนุใหมท่ีต่อ้งการส�าหรับธรุกจิขนาด

เล็ก

และ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การดแูลเด็ก

พเิศษ, รวมถ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าหรับคห

นุ่ม สาว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

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เลีย้งดเูด็กพเิศษ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

มธัยมศกึษาตอนตน้และเด็กเล็ก

การจา่ยเงนิ 200,000 วอนส�าห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

การดแูลเด็กพเิศษเริม่เมือ่วนัที ่28 กนัยายนเด็กกอ่นวยั

เรยีน จะไดรั้บเงนิเขา้บญัชกีารจา่ย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และ

นักเรยี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ศกึษาจะไดรั้บเงนิเขา้บญัชธีนาคาร

ของโรงเรยีน

150,000 วอนส�าหรับ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เรยีนรูแ้บบตวัตอ่

ตวัส�าหรับ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อาย ุ13-15 ปีจะไดรั้บเงนิใน

ชว่ง ต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หลงัจากแจง้ใหท้ราบลว่งหนา้ความ

ยนิยอมและการพจิารณาคณุสมบตัิ

แอปพลเิคชนัส�าห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าหรับการด�ารงชพี

ฉุกเฉนิทีม่อบใหก้บั 550,000 ครัวเรอืนทีร่ายไดล้ดล

ง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วา่งงานหรอืการปิดกจิการเริม่ในเดอืน

ตลุาคม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จะเริม่ใน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

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ทีม่อีายรุะหวา่ง 

16-34 ปีและมากกวา่ 65 ปี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สือ่สารมอืถอืจ�านวน 20,000 วอนได ้

รับการยนืยนัวา่เป็นกญุแจสนับสนุนโดยหกั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การ สือ่สาร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

ปัจจบุนักระทรวงวทิยาศาสตร ์ICT และ ICT จัดขึน้ใน

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ส�าหรับประชาชนทีม่อีาย ุ16-34 ปี (เกดิ 1 

มกราคม 2528 ถงึ 31 ธนัวาคม 2547) และอาย ุ65 ปีขึน้

ไป (เกดิกอ่นวนัที ่31 ธนัวาคม 2498) ลด 20,000 วอน

ส�าหรับ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หนึง่สาย

หากไมม่กีารรอ้งขอแยกตา่งหากการลดหยอ่นหรอืการ

ยกเวน้จะถกูหกัออกจาก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สือ่สาร

โทรศพัท ์มอืถอืจากผูใ้หบ้รกิารมอืถอื 3 รายและ

โทรศพัทร์าคาถกูและแบบเตมิเงนิจะไดรั้บการลดภาษีแต่

โทรศพัทข์ององค์

กรจะไมร่วมหากคา่สือ่สารรายเดอืนนอ้ยกวา่ 20,000 

วอนสว่นตา่งจะถกูหกัออกจากอตัรา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

บคุคล

ที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ะไดรั้บแจง้ทางขอ้ความ 

(SMS) ทาง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กอ่นเทศกาลชซูอ็กสามารถ

ตรวจ สอบขอ้สงสยัไดผ้า่น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ข์องบรษัิท

โทรคมนาคมทีส่มคัรอยูใ่นปัจจบุนั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ท์ีทุ่ม่เท

ใหก้บัคา่ใช ้จา่ยดา้นโทรคมนาคมและศนูย ์CS ของ

กระทรวง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ะไอซทีี

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ค�าปรกึษาเบือ้งตน้เกีย่วกบัเงนิสนับสนุน

ตา่งๆไดจ้ากศนูยบ์รกิาร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ในระดบัรัฐบาล 

(ยอมแพ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เ์กาหล:ี ☎110)

ส�า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และวธิกีารขอ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าหรับ

โครงการเพิม่เตมิแตล่ะใช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งกรมในคา่ใช ้

จา่ยของโครงการ▲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ธรุกจิ Ventures 

Call Center (☎1357)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 Call Center 

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 (☎1350) ▲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

สวสัดกิารสขุภาพ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ศนูยใ์หค้�าปรกึษา 

(☎129) <한글 기사 36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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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ногие наверное обратили вним
ание на то, что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
ия в Корее и на родине отличаются. 
Поэтому, помимо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з
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еника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а так ж
е приехавшим с родителями из дру
гих стран, трудно освоиться, адапт
ироваться в школьной среде. Кром
е того главной острой проблемой с
тоит и успеваемость ученик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видит поте
нциал будущего Кореи так же и в л
ице учен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
х семей. Поэтому остро ощущает п
роблемы и в целях их решения пре
доставляет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помо
щь.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ознакомлю с о
дной из программ в рамка помощи 
ученникам.

В городе Ыйджонгбу, а так же в д
ругих городах (уточняйте в управл
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
им стипендиальным фондом внед
рили программу "Менторская подд
ержка для учащихся из мультикуль
турных семей и мигрировавш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грамм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ц
елях лучшей адаптации к школьно
й среде уче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 му
льти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а так же для 
учащихся мигрировавших из Севе
рной Кореи. Студенты из институто
в 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могают студе
нтам улучшить свои базовые акаде
мические навыки.

В чём преимущества ? 
Содержание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ит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азового обучен

ия, дальнейшего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
и, и просто помощь в адаптирован
ии к жизни в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с

тановятся подопечными, могут под
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столичное / прови
нци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
я; а студенты университетов, котор
ые становятся наставниками, пода
ют заявл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дача заявк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порядке:

1 Первич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и заяв
ка на услугу

Ученик-подопечный в районом уп
равл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ставни
к в университете.

2 Рассмотрение заявки и изучен
ие фактов

Рассмотрение и проверка факто
в Управлением образования и Уни
верситетом

3 Решение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
ме

Одобрение районным управлени
ем образования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4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Услуг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Корейск

им стипендиальным фондом.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учащиеся 

начальной, младший и старший шк
ол.

Период приёма заявок: 20.08.31 
~

Содержание программы: предме
ты, требующие инструктажа среди 
школьных предметов (корейский яз
ык, родной язык, математика, обще
ствознание, ест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а
нглийский язык, физическое воспи
тание, музыка, искусство и т. Д.);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школьным задан
иям;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игровой активнос
ти;

Процесс : наставничество, прово
димое наставником студентом уни
верситета, посещает дом подопечн
ого (заявителя);

Желаемый день и время недели 
(пн-пт) согласовываются с наставн
иком;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 телефону, 
а так ж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под
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данную програм
му 031-878-7880 Социальный рабо
тник Пак Хён Кён. Центр помощи з
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города Ыйджонгбу.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과 모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다른 나라의 부모와 함께 온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수행 능력

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또한 

한국의 미래 잠재력으로 보고 있습니

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예리하게 인

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

원을 제공합니다.

필자는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의정

부시와 다른 도시(교육청에 확인)에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북한에서 남한

으로 이주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

응하여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대학생

이 돕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

나요?

-지원내용: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의 기초학습을 지도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의 진

로와 생활을 지도합니다.

-신청방법: 멘티가 되는 탈북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신

청하고, 멘토가 되는 대학생은 대학교

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

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멘티

는 교육청에, 멘토는 대학교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교육청과 대

학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교육청과 대학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모집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모집일정 : 20.08.31~

-활동내용 : 학교 교과목 중 학습지

도가 필요 하는 과목(한국어, 국어, 수

학, 사회,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 / 학교 과제 지도 / 놀이 활동지도

-활동 진행방법 : 대학생 멘터가 멘

티(신청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이루

어지는 멘토링 활동;

1주일(월~금) 중 희망하는 요일, 시

간대에 멘토와 조율하여 진행;

-접수방법 : 전화점수 및 신청 문의 

031-878-7880 박현경 사회복지사, 의정

부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경기외국

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Менторская поддержка для учащихся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мигрировавш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한국장학재단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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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낯선 한국 땅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자

신만의 꿈을 키우며 한국사회 정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2020년 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한다.

‘2020년 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사업’

은 당초 대면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코

로나19 장기화와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

아 실시간 온라인수업 및 동영상 수업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일부 수정하여 진행

한다.

이번 사업에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

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11개 나라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번

역활동가 신규양성과정(15회기 30시간 10

명)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심화과정(25

회기 50시간 18명) ▲원어민강사 (이중언

어)양성과정(15회기 30시간 10명)이 운영

되고 있다.

‘2020년 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사업’

은 취업기초 소양교육으로 지난 9월 5일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온라인수업 

이해하기(줌 사용방법교육)가 이뤄졌다. 

통번역가양성 일반과정은 9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

후 1시부터 4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초

입 2주간 통번역의 기본기를 익힌 후, 분

야별 집중 트레이닝 방법으로 이뤄지며 

통번역의 기초와 기법 학습을 통한 실무 

적용을 위한 통번역 기법 학습, 통번역사

의 자세와 매너 학습을 통해 실전 연습 

등이다. 

교육내용은 통역의 종류, 통역가의 기

본자세, 기호 만들기, 스토리가 있는 텍

스트로 메모리 연습, 관광통역사 직업의 

이해 등 관광통역1로 구성돼 있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심화교육으로 진

행되는 ‘다문화강사를 위한 강의스피치’

는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0회기로 

마련됐다. 다문화강사로서 필요한 스피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뤄진

다.

강의는 다문화 강사로서 이미지의 중

요성, 스피치의 기본, 한국어 발음의 이

해와 연습, 발음연습과 보이스트레이닝, 

스피치 구성, 강의 프로세스, 표현력과 

전달력 높이기, 강의실습 등이다.

이주여성 대상 세계시민교육은 10월 5

일부터 시작해 총 15회기 진행될 예정이

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이론 교육

과 세계시민교육 카테고리별 워크숍 형

태의 교육을 통한 체감할 수 있도록 이

뤄진다.

수업은 세계시민교육의 개요 및 아동

인권, 환경, 평화 등 주요 이슈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고 추후 다

문화 교육에 있어서 세계시민교육을 보

강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다.

원어민강사(이중언어) 양성과정은 9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부터 2시간씩 총 15회기 30시간 진행된

다. 

다문화사회와 이중언어교육, 모국 문화

와 한국 문화의 대조를 통한 이중언어교

육, 다문화교육 콘텐츠 및 교구의 활용, 

국가별 다문화교육 콘텐츠 및 교구의 활

용 공유, 이중언어 수업의 구성 및 진행 

방법, 이중언어 수업의 강의 계획안 짜

기(유아 대상, 초등 대상), PPT 강의 자

료 만들기, 유아.초등 대상 수업 실무, 교

안작성법과 모의수업(유아.초등 대상) 및 

피드백 등이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교육으로 새로운 희망, 꽃 피워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사업 3개 과정

“한국에 왔을 때 음식이나 문화 등은 

금방 적응해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말

을 몰라 어딘가를 가려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함께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직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처

럼 한국말을 몰라 힘든 이들을 돕고 싶

어요.”

통번역활동가 신규양성과정에 참여하

고 있는 이아라(41)씨는 약 5년 전에 태

국에서 왔다. 유전학 연구원으로 일하던 

인재였지만 낯선 한국 땅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기만 했다.

이아라 씨는 한국말이 늘면서 점차 생

활이 안정됐지만, 태국에서 온 초기 입국

자 등을 돕고 싶어 파주시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포터즈 활동에

도 참여했다.

이아라 씨는 “친구를 통해 통.번역 서

포터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처럼 

한국 생활이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을 돕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라며 “병원

이나 공공장소, 은행 등을 이용할 때 말

을 몰라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행해 도

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아 정확하게 

통.번역을 하지 못해 중요한 내용을 빠트

릴까 봐 걱정돼 이번 교육도 참여하고 평

소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전에는 남편과 여행도 자주 

가고 외식도 했는데 이제는 집에만 머무

르는 시간이 많아 기회가 있으면 활동하

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번 교육은 온

라인 수업으로 진행돼 처음엔 낯설었지

만, 교통편을 따로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 좋아요. 교육받

은 후 번역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아라씨는 통.번역 활동가 신규양성과

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또 다른 꿈을 키

워가고 있다.                김영의 기자

한국에서 꾸는 새로운 꿈 “한국 생활 어려움 겪는 친구들 돕고 싶어요”

 인터뷰       통번역 활동가 태국 출신 이아라 씨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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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 любого в жизни может возникну
ть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предполагает в
ызов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Но если в с
воей родной стране еще с раннего д
етства мы учим наизусть не только н
омера телефона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полицейского участка и скорой меди
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о и правила разго
вора с оператором, то как же поступ
ать чужой стране? Очень часто ино
странцы, а именно брачные мигрант
ы и студенты, приезжают в Корею бе
з должного знания языка. Поэтому ка
к показывает статистика в более чем 
60% случаев иностранцы не могли в
ызвать экстренную службу только из
-за того, что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
м достаточно низок. Кроме проблем
ы в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и возможност
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случая, когда иност
ранный гражданин, находясь в стрес
совой ситуации может забыть телеф

онный номер необходимой спецслуж
бы, либо же не совсем знать о своем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и. Поэтому проблем
а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по сей д
ень стоит достаточно остро.

И чтобы справиться со всеми возм
ож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в экстренных с
итуациях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
нного управлени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
ъявило о созда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
оекта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служба для 
заявлений об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
ях”.

Данный сервис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
й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с интегрир
ованной функцией вызова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полицию и других экстренн
ых служб.

Проек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правл
ен на то, что даже не имея даже мин
имум зн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 ино
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была возмож
ность сообщить о какой-либо чрезвы
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Так, интерфейс буд
ет представлен в виде картинок, наж
ав на которую вы сможете попасть н
а необходимую службу. Например, и
зображение полицейской машины на
правит в полицейскую службу, пожар
ная машину - пожарную часть и т.п. К
роме э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рилож
ение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лее 13 я
зыков и предоставит услугу перевод
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между диспет
чером и говорящим. Также в прилож

ени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Геоинфо
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ГИС/GIS), кото
рая позволит достаточно точно отсл
еживать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заявител
я.

Хоть проект находится еще в стад
ии разработке,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он в
ыйдет в общедоступный доступ со с
ледующего 2021 года. Я считаю, что 
да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в разы упрости
т обращ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чрезвычайные службы, так как помо
жет сделать это независимо от кого-
либо и не имея должного уровня вла
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озможно, 
данный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
тва в будущем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многих стран и иммигранты будут та
кже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в л
юбых ситуациях.
응급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긴급상황이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

다. 러시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소방서, 

경찰서 및 응급실의 전화번호 뿐만 아니

라 교환원과 대화하는 규칙도 배웠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들, 즉 결혼이주민과 유학생은 

언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 없이 한국에 오

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 이상 외국인의 언어 능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긴급 서비스에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 문제 외에도 응급 상황에 처한 

외국인이 필요한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신고 출동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특별 프로젝트 “긴급 통보 통합 서비스”

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방서, 경찰 및 기타 긴

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기능이 통합된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어에 대한 최소한

의 지식이 없어도 외국인이 긴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

라서 인터페이스가 그림의 형태로 표시

되어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연

결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차 그림은 경찰서로, 

소방차는 소방서 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13개 이상의 언

어를 지원하고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실

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

하는 지리정보시스템 (GIS, GIS)을 사용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

만, 내년 2021년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필자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긴

급 서비스 신고를 크게 단순화 할 것이

라고 믿습니다. 

또 한국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식 

없이 누구나 스스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한국정부의 

경험은 앞으로 많은 국가의 모범이 될 것

이며 이민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

함을 느낄 것입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Интегрированная служба для заявлений об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외국인주민을 위한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한국어 익숙치 않은 외국인에 큰 도움될 듯

京畿道为了最小化因租赁3法的实行而引起的住宅市场

混乱，将与大韩律师协会和民主社会的律师团体、韩国公认

中介公司协会合作运营租赁3法咨询中心。

为此，京畿

相关机关负责人一起签署了业务协议。

根据此次协议，京畿道将设立租赁咨询中心，并进行必

要的行政支援。 京畿中央地方律师会和京畿北部地方律师

会积极协助包括租赁3法在内的法律咨询。

不久前引进的租赁3法的核心是合同更新请求权制、全

月租上限制、全月租申报制。

合同更新请求权制是提供承租人（租户）以2年为期限，可

以要求延长一次现有全租月租合同的权利。

全/月租的上限制规定，租赁人（房主）在延长合同时，不

能超出比现有全租金或月租金合同金额的5%以上。

全/月租申报制规定，签订房屋租赁合同后，必须在30天

内向政府申报合同当事人和保证金、租金、租赁期间、合同金、

中转金、结余款缴纳日期等合同事项。

随着以上述内容为主的住宅租赁保护法修改案和房地

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修改案的实行，承赁人和租赁人之间

的咨询也在剧增。

就连国内人都不太了解的内容，咨询的人络绎不绝，预计

外国居民的混乱将会更大。

为此，京畿道为了扩大专门商谈，落实新制度，推进了此

次协议。

租赁3法咨询中心将扩大目前由京畿道免费法律咨询室

运营的租赁专门咨询中心，设置在京畿道开放信访室和京畿

道厅北部大楼综合信访室等3处。运营方式是道民与专家进

行电话商谈。

此前，京畿道委任了20名律师和公认中介师担任免费法

律咨询委员，并支援了咨询。此次咨询中心扩大后，追加委任

了39人，使咨询人员增加到59人。 

李在明知事在签约仪式上表示"随着《住宅租赁保护法》

的修订，现场将发生混乱，需要调整利害关系"，"提供准确的

事前情报和专业判断，对于防止矛盾和圆满解决，各位将起

到很大的帮助"。

接着，李知事表示"因为科罗娜19而下达禁止集合命令期

间，谁来负担租赁费存在争议，这部分也应该有一定的基准"，

"希望法律专家和鉴定评估师、负责部门等的意见汇总起来，

制定内部标准"。

京畿中央地方律师会会长李正浩（音）表示"此次租赁三

法直接导致利害关系冲突，因此最重要的是公平性"，"会进

行让双方都能够引起共鸣的商谈"。 <한글 기사 17면>

律师.中介师免费为您提供对租赁3法的好奇心商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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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제교류로 협력방안 모색

파주시와 호주 투움바시, 영상통화로 논의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판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 해외 자

매도시와 화상 교류를 통한 코로나시대 

비대면 국제교류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

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9월 17일, 호주 투

움바시(Toowoomba) 폴 안토니오(Paul 

Antonio) 시장과 영상통화를 통해 양 시

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향후 국제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시장은 먼저 코로나 시대에 영상

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기쁘다는 

인사와 함께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상황과 양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그리고 최근 파주시의 홍수 및 태풍 피

해 상황 등 근황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이어 최종환 시장은 “9월 18일부터 27

일까지 개최되는 제71회 투움바시 꽃축

제 개막을 47만 파주시민을 대표해 축하

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

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개최하는 축

제이니만큼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함

이 없이 시민이 진정으로 즐기는 꽃축제

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안토니오 시장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제약된 상황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형태

의 이벤트들로 축제가 펼쳐지게 돼 아쉽

지만, 내년에는 최종환 시장님도 꽃축제

에 꼭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 시장은 영상통화에서 양 시의 

대표적인 교류 사업인 ‘청소년 어학연수’

와 ‘교환 공무원 연수’ 사업을 온라인으

로 대체해 이어나가는 방안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교류 개선책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호주 투움바시는 

물론 해외 자매. 우호도시와 온라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Hỗ trợ tiền trợ cấp nuôi dưỡng đặc 
biệt 200,000 won cho trẻ em dưới cấp 
tiểu học, 150,000 won tiền hỗ trợ học 
tập cho học sinh trung học

Vào ngày 23 tháng 9 chính phủ 
đã cho thông qua kế hoạch chi 
cấp các loại tiền hỗ trợ.  Các loại 
tiền hỗ trợ như tiền phí liên lạc, tiền 
hỗ trợ xin việc đặc biệt cho thanh 
thiếu niên, tiền trợ cấp nuôi dưỡng 
trẻ em đặc biệt,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tuyển dụng khẩn cấp và quỹ hỗ trợ 
hy vọng mới cho các tiểu thương 
buôn bán nhỏ lẻ ..vv..

Tiền hộ trợ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cho học sinh dưới cấp trung 
học.

Từ ngày 28 tháng 9, tiền hỗ trợ 
chi phí nuôi dưỡng trẻ em 200,000 
won đã được bắt đầu cấp phát. 
Đối với những trẻ chưa đi học thì 
tiền sẽ được chuyển qua tài khoản 
nhận tiền trợ cấp của trẻ em, còn 
đối với học sinh tiểu học thì sẽ cấp 
tiền qua tài khoản schoolbanking.

Số tiền 150,000 won tiền trợ cấp 
học tập online cho các trẻ học sinh 
trung học nằm trong độ tuổi từ 
13~15 thì sẽ tiến hành thông báo 
trước. triển khai nắm bắt số lượng 
đối tượng sau đó dự kiến vào đầu 
tháng 10 sẽ cấp phát tiền hỗ trợ,

Tiền hỗ trợ sinh nhai khẩn cấp 
dành cho 550 ngìn hộ gia đình 
bị giảm thu nhập hoặc là bị thất 
nghiệp.đóng cửa hàng thì dự kiến 
trong tháng 10 sẽ bắt đầu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Sau khi thẩm 
tra hồ sơ thì khoảng tháng 11 sẽ 
tiến hành cấp phát tiền hỗ trợ. 

Hỗ trợ tiền phí liên lạc cho độ 
tuổi từ 16~34 và độ tuổi trên 65

Tiền hỗ trợ phí liên lạc cho trẻ 
em 20,000 won  sẽ tiến hành trợ 
cấp theo phương thức trừ vào 
thẳng tiền phí liên lạc tháng 10.

Bộ thông tin kỹ thuật khoa học 
hỗ trợ tiền miễn giảm 20,000 won 

cho người hiện đang sở hữu điện 
thoại tại thời điểm tháng 9 thuộc 
một trong các đối tượng sauu là 
người từ độ tuổi 16~34 ( có ngày 
sinh từ 1985.1.1.~ 2004.12.31.) 
người từ 65 tuổi trở lên ( có năm 
sinh trước 1955.12.31.)

Không cần phải đăng ký, những 
người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sẽ đồng loạt được giảm tiền. 
Điện thoại của 3 hãng nhà màng 
và điện thoại trả trước.điện thoại 
dùng gói cước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uy nhiên điện thoại 
công ty thì không thuộc nhóm đối 
tượng này. Trường hợp tiền phí liên 
lạc của tháng 10 dưới 20,000 won 
thì số tiền dư sẽ được giảm tiếp 
trong tháng 11.

Dự kiến trước trung thu thì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trợ cấp sẽ 
nhận được thông báo qua tin nhắn 
điện thoại (SMS). Mọi thắc mắc 
thì có thể hỏi qua tổng đài nhà 
mạng đang sử dụng hoặc là tổng 
đài chuyên trợ cấp chi phí liên lạc 
hoặc là trung tâm CS bộ thông tin 
kỹ thuật khoa học.

Các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các 
loại tiền trợ cấp cơ bản thì có thể 
tư vấn thông qua tổng đài Onestop 
của bộ Thông tin (Call center Đại 
hàn dân quốc cố lên : ☎110)

Các nội dung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hỗ trợ theo từng doanh nghiệp 
thì có thể liên lạc qua số của tổng 
đài bộ chủ quản doanh nghiệp ▲ 
call center bộ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1357) ▲ tổng đài bộ lao 
đông (☎1350)  ▲  tổng đại tư vấn 
phúc lợi bảo hiểm (☎129)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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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박성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

는 군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군포시 아이

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

정기관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

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봐주는 개별돌봄서비스이다.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

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먹

이기, 보육시설 등. 하원, 놀이 활동, 준

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간제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

하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

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수족구병, 감

기, 눈병, 구내염 등) 감염 등에 의해 불

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

정에서 보육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

병 감염 아동서비스’, 지역사회 기관과 연

계해서 진행되는 ‘기관연계 서비스’가 있

다. 

군포시아이돌봄사업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

원. 휴교. 원격수업 등에 대응하여 아이

돌봄서비스 특례를 적용해 서비스를 확

대하고 있다. 

지원 확대 대상은 휴원, 휴교, 원격수

업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모든 가정이다. 단,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

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며, 정부 지원비율은 기존 0~85%에서 

40~90%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시

간 한도(연 720시간)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군포시아이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해 아이돌보미에게 정

기적으로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제

공,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이용가정 방

문 시 방역수칙(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

기 등) 준수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힘

쓰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정부 지원 가능 가정에 한함),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성희 센터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이와 돌보

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

혔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

392-1813)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

idolbo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 양육 공백, 안전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함께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가 1: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신청”

군포시, 4차 추경과 별도로 전액 시비 지원

군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다. 

군포시는 2차 추경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

다고 9월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

해 행정청에서 발령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소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교습

소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로, 2020년 8월 31

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여

야 한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방문판매업

소, 목욕장업, 교습소 등 총 1,490여개 업

소가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소는 100만원씩, 방문판

매업소와 영업제한업소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업소는 50만원씩 지원받는다. 총 

예산은 15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

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집행되

는 것으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군포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대희 시장은 “추석 이전에 지원이 

최대한 이뤄져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79)로 문의하

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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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군포시, 내년 12월까지 소득요건 갖추면 감면

군포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

는 관내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8월 12일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0

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

는 경우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

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직계 존속과 동

거인은 제외)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 취득자의 소

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금액은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

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

구 1주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

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

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

을 집중적으로 알려서 자격을 갖춘 납세

자들이 빠짐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

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

감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

08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Hỗ trợ số tiền lên đến 500,000 
won cho mỗi một cháu đối với những 
hộ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các gia 
đình người ngoại quốc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Bắt đầu từ ngày 15 tháng 10 , 
không kể thời gian cư trú những 
đối tượng trên nếu sinh con tại tỉnh 
Gyeonggido thì sẽ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hậu sinh 500,000 won một 
cháu theo hình thức phiếu mua hàng 
khu vực

Để thực hiện điều này ngày 15 
tháng 7 vừa qua tại tỉnh gyeonggido 
đã tiến hành cải chính “ điều lệ về hỗ 
trợ tiền hậu sinh khu vực gyeonggido 
” và đã xóa điều lệ về tiêu chuẩn thời 
gian cư trú là “ điều kiện phải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do trên 1 năm ”

Đặc biệt theo điều lệ “ luật cơ bản 
về bảo đảm xã hội” thì yêu cầu thúc 
tiến hội ý thay đổi điều lệ bảo đảm 
xã hội và bộ phúc lợi y tế, vào ngày 
9 vừa rồi thì tại bộ phúc lợi y tế đã 
công nhận về sự cần thiết khi mở 
rộng hỗ trợ toàn bộ cho những gia 
đình sinh con sauu khi thông qua 
điều kiện về thời gian cư trú. Theo 
như trên thì tại tỉnh gyeonggido tất 
cả mọi gia đình sinh con thì đều 
được hỗ trợ 500,000won tiền hậu 
sinh cho mỗi cháu mà không cần 
xét duyệt bất cứ điều kiện gì, đây là 
“phúc lợi bảo đảm phổ biến”.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bố hoặc mẹ  ▲ 
ngày sinh của trẻ và ngày đăng ký 
hiện tại đăng ký chứng minh thư tại 
tỉnh gyeonggido ▲ hiện tại phải cư 
trú tại tỉnh gyeon ggi do theo ngày 
đăng ký  ▲ ngày đăng ký và ngày ra 
đời của trẻ phải không quá 12 tháng 
▲ phải đăng kí khai sinh tại tỉnh 
gyeong gido và bố hoặc mẹ phải là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gười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thì chứng minh bằng giấy 
xác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bố mẹ đều là người ngoại 
quốc và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xác 
nhận vợ/ chồng thì phải thỏa mãn 
các điều kiện sauu ▲ tư cách cư trú 
của trẻ mới sinh phải là F-5 (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 theo ngày sinh và 
ngày đăng ký thì hiện tại phải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do ▲ ngày đăng ký 
và ngày sinh thực tế của trẻ không 
được quá 12 tháng. 

Cách thức đăng ký thì không cần 
các bước đăng ký riêng nào, chỉ cần 
đến ủy bản phường để khai báo khai 
sinh cho trẻ là được. sauu khi kiểm 
tra tư cách cư trú thì ..vv.. qua các 
bước thì tiền hỗ trợ hậu sinh sẽ được 
chi trả theo hình thức phiếu mua 
hàng khu vực (phiếu hoặc thẻ hoặc 
dạng mobile)

Trường hợp đa thai thì tùy theo số 
lượng trẻ sơ sinh thì số tiền hỗ trợ sẽ 
được nhân lên theo mức 500,000 
won một cháu. có thể chi trả trùng 
lập với tiền lương thai sản và tiền hỗ 
trợ quản lý sức khỏe sản phụ.trẻ sơ 
sinh.

Dự án hỗ trợ phí hậu sản là dự án 
nhằm thúc tiến khắc phục tình trạng 
dân số thấp và bảo hộ sản phụ.trẻ 
sơ sinh. cuộc bầu cứ dân chủ lần 
thứ 7 tại tỉnh gyeonggido giúp  giảm 
bớt gánh nặng kinh tế cho những gia 
đình sinh con.

Tại tỉnh gyeonggido từ ngày 1 
tháng 1 thì đã bắt đầu dự án và đến 
cuối tháng 7 năm nay đã chi trả tiền 
trợ cấp cho khoảng 120,000 hộ gia 
đình với mức tiền lên ddeense 587 
tỷ won.

Những người liên quan tại tỉnh 
gyeonggido đã nói rằng thông qua 
việc mở rộng hỗ trợ chi phí hậu sản 
lần này là biện pháp giúp thực hiện 
dự án “ tỉnh Gyeonggi là nơi tốt để 
sinh con ” và thông qua biện pháp 
này dự kiến  có khoảng hơn 9,000 
hộ gia đình có trẻ sơ sinh được nhận 
hỗ trợ. <한글 기사 1면>

Hỗ trợ chi phí hậu sinh, từ tháng 10 trở 
đi không cần xét thời gian cư trú , tất 
cả hộ gia đình cư trú trong tỉnh đều 
được hưở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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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is one of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holidays in Korea. Family members from 
near and far come together to share 
food and stories and to give thanks 
to their ancestors. In 2019, Chuseok 
Day falls on September 13. As the day 
before and the day after are also part of 
the holiday, this year’s holiday period is 
from September 12 to 14.

Many Koreans visit their hometowns 
to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family. 
The holiday also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throughout Korea.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traditional Korean 
holiday of Chuseok.

The Meaning of Chuseok (Hangawi)
Chuseok is one of Korea’s three major 

holidays, along with Seollal (Lunar New 
Year’s Day) and Dano (the 5th day of 
the 5th lunar month). Chuseok is also 
referred to as hangawi. Han means 
“big” and gawi means “the ides of the 
8th lunar month or autumn.”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the harvest 
moon, the largest full moon of the year, 
appears on the 15th day of the eighth 
month.

Traditions and Customs of Chuseok
In the morning of the day of Chuseok, 

family members gather at their homes to 
hold memorial services called charye in 
honor of their ancestors. Formal charye 
services are held twice a year: during 
Seollal (Lunar New Year’s Day) and 
Chuseok. During Chuseok’s charye, 
freshly harvested rice, alcohol and 
songpyeon (half-moon rice cakes) are 
prepared as an offering to the family’s 
ancestors. After the service, family 
members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to enjoy delicious food.

Another traditional custom of Chuseok 
is seongmyo, or visit to the ancestral 
graves. Seongmyo is an old tradition that 
is still carried out to show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family ancestors. During 
seongmyo, family members remove 
weeds that have grown around the 
graves and pay respect to the deceased 
with a simple memorial service.

Traditional Folk Games
As Chuseok is a celebration of harvest 

and abundance, the holiday period is 
made joyful with various entertainment 
and folk games such as samulnori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talchum 
(mask dance), ganggangsullae (Korean 
circle dance), and ssireum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Ganggangsullae is 
performed during Jeongwol Daeboreum 
(celebration of 15th day of the first lunar 
calendar) and Chuseok. In this dance, 
women dressed in hanbok (traditional 
Korean clothing) join hands in a large 
circle and sing together on the night 
of the first full moon and on Chuseok. 
There are several stories about its origin. 
One of the most well-known stories says 
that the dance dates back to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hen the Korean 
army used to dress the young women of 
the village in military uniforms and had 
them circle the mountains to give off the 
appearance that the Korean military was 
greater in number than it actually was 
from the enemy side. The Korean army 
enjoyed many victories thanks to this 
scare tactic. Ssireum, another significant 
traditional entertainment, is a one-
on-one wrestling match that requires 
strength and skills held on a circular 
sand pit.

Chuseok Foods
A variety of foods are prepared during 

Chuseok to celebrate the bountiful 
harvest of the year,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oods that represent Chuseok 
is songpyeon. Songpyeon is prepared 
with rice powder that is kneaded into 
a size that is a little smaller than a 
golf ball, and then filled with sesame 
seeds, beans, red beans, chestnuts, 
or other nutritious ingredients. During 
the steaming process, the rice cakes 
are layered with pine needles to add 
the delightful scent of pine. It is an old 
tradition for the entire family to make 
songpyeon together on the eve of 

Chuseok. An old Korean anecdote says 
that the person who makes beautifully 
shaped songpyeon will meet a good 
spouse or give birth to a beautiful baby.

Other significant Chuseok foods 
include traditional liquor and jeon 
(Korean pancakes). Jeon are made by 
slicing fish, meat and vegetables and 
then lightly frying them in a batter of flour 
and eggs. They make a perfect pair with 
traditional Korean liquor.

It's not as good as before due to the 
corona, but let foreigners enjoy a special 
Korean Chuseok holiday.

Traditional Korean Holiday of Bountiful Harvest, Chuseok 
한국의 전통 명절,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추석’... 다양한 전통놀이 음식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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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임무자)에는 다문화가족과 나눔으로 따뜻한 광명

시를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LH광명시흥사업본부, 생필품.방역물품 꾸러미 나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센터 1층 주차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광명시 내 지역경제 회복과 다문화가정 분들의 심리, 정

서적 회복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LH광명시흥사업본부

와 후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후원나눔’ 

행사로 광명시 내 15가정 선착순 접수했으며 쌀 10kg과 

생필품 외 코로나 방역물품 꾸러미를 나누어주었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 자체 생산품 등 나눔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는 지난 9월 24일 제24회 

다문화가정 후원 행사를 하고 다문화가정 60가구에 후

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협회 회원들의 자체 생산품인 세제, 손칼

국수면, 양념, 빵, 찹쌀떡과 라면 등 880만원 상당이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문화가정에 물품을 후원해 왔

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식

품제조가공업협회와 다문화가정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

고 후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물품 나눔으로 풍

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외롭지 않도록 나누어 따뜻한 추석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 지역사회, 광명건가다가 후원

광명도시공사, 광명희망카는 

2020년 추석 연휴에도 운영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 교통약자이동지원센

터(이하 ‘광명희망카’)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

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접수를 통해 올 추석 명절 연

휴에도 차량을 운행했다.

공사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접촉 최소화를 위

해 광명희망카 사업장을 2개로 분리 운영했으며 차

량 내 분리막 설치, 드라이브-스루형 소독방식 도

입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김종석 사장은 “사회적 약자의 발이 되어 광명희

망카 이용자를 위해 최상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

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광명을 대표하는 지방공

기업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대리운전, 택

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이

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내 5번째로 쉼터를 조성한다.

광명시는 도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추가해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철산상업지구 내 프

라자빌딩 5층(철산동로 30번길 9) 100여 평 공간에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할 예정

이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해 서울 강남구, 경기

도 수원, 하남, 성남, 광주 등을 방문해 이동 노동자 

쉼터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각 시설의 장점을 쉼

터 조성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정부는 9월 23일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

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

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통신비 지원 등이다.  

중학생 이하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9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

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

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

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

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6~34세와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2만원은 10월 통신료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6~34세(1985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

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감면 대상자 통신비에서 일괄 차감한

다. 이통 3사 휴대폰과 알뜰폰·선불폰은 감면 대상이나 

법인폰은 제외된다. 월 통신료가 2만원 미만일 경우 차

액은 11월 요금에서 감면한다.

지원 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이전 해당 휴대폰 문

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현

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 

과기정통부 CS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

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

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관련 기사 5면, 중국어 21면, 베트남어 32면, 일본어 

4면, 태국어 28면>

이지은 기자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정부 4차 추경, 중학생도 15만원 학습지원금, 다문화가족도 해당

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2060-0453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역량강화

광명시, 다양한 여성친화정책 노력

광명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

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명시 젠더로 다시 보기’라는 주제

로 광명시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돌

봄문화 등에 대해 4시간동안 진행됐다.

광명시는 그동안 토의를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며,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5일 동안 10개의 강의

를 집중 실시한다. 교육에 참석한 여성친화도시 조

성협의체 김춘년 안전분과장은 “지역사회의 제반환

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을 제안

해서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0년 10월 01일 ~ 10월 15일 Gwangmyeong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함

께하는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소통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

한다.<사진은 센터의 온라인 프로그램>

#초기정착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정착지원사

업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

다. 

대상자는 한국 입국 3년 미만인 초기 결혼이민자 15

명 및 가족이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경

제, 법률, 육아 등 다방면 맞춤형 교육과 선배 이주민에

게 듣는 정착 이야기 그리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키트 

프로그램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나들이 프로그램까

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5일까지 받으며 사업 기간은 10월 7

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gmfc.

familynet.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메일(gmfc79@

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프로그램은 생활적응교육으로 ‘멘토 이주민 토크쇼’가 

10월 14일과 11월 4일 진행되며 맞춤형 생활교육이 10월 

7일과 10월 21일, 10월 28일, 11월 11일 운영될 예정이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문화체험은 키트체험으로 캘리그라피 체험(10월 16

일), 전통매듭 체험(10월 23일), 고향 음식 요리체험(11

월 6일)이 각각 진행된다. 외부나들이는 한국 민속촌 나

들이(10월 31일), 안산 다문화 특구 나들이(11월 14일)가 

각각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2-6265-

1366)로 하면 된다.

#한국어 교육 ‘고급 말하기반’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 

‘고급 말하기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어 말하기 및 관용어 표현을 배울 기회로 수업 

기간은 10월 6일 개강해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20회 진행한다.

대상자는 한국어 4단계 이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

로 수업은 무료로 이뤄진다. 온라인 수업이며 수업신청

은 전화(02-6265-1366)로 받는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가족충전 TIME’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가족충전 TIME’을 10월 13일과 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가족충전 TIME’은 1회기 부모교육과 2회기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부모교육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디지

털 세상에서 우리아이 키우기’란 주제로 줌 온라인 강

의를 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4

시30분까지 압화 거울 조명 만들기가 줌 온라인 강의로 

이뤄진다.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자녀와 부모 10가구며 10월 

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gmfc.familynet.or.kr)서 신청서

를 내려받아 메일(gmfc79@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우리가족 홈 캠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온라인으로 즐

기는 우리가족 홈 캠핑 2탄으로 ‘다문화가족 캠퍼스’를 

진행한다.

부모-자녀 상황검사를 통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와 

아이를 알아보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캠퍼스’는 부모 상담 및 교육이 10월 5일

과 7일, 12일, 14일 총 4회에 걸쳐 나와 우리 아이를 이

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며 집에서 온라인 줌으로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결혼이

민자 대상이다.

가족문화활동은 10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

분까지 아크릴 조명 만들기가 진행되며, 가족문화활동

2는 가족이 함께 가능한 시간에 미니 에어하기 게임을 

하면 된다. 활동사진은 필수다.             김영의 기자

“광명 다양한 가족, 교육과 체험으로 소통하며 코로나19 이겨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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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9월 26일, 다문화 비다문화부부 30쌍을 대상으로 

2020 경기도, 김포시 행복한가족 프로그램 ‘꽂보다 아름

다운 부부, 리마인드웨딩’ 자조모임 및 부부 여가문화체

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가족의 부부 적응을 돕고, 부부 

자신과 배우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끌어올리며 부부 친

밀감과 개인 및 집단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됐다. 특히 현대 사회의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건전한 

여가문화체험을 통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날 교육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

천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화상회

의 서비스인 ‘ZOOM’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및 활동 키

트 배부를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교육내용은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족애

(愛)와 부부역사 희.노.애.락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부연대기. 함께 살아가는 

여정, 부부-수직관계/수평관계, 예술놀이를 통한 부부표

현법, 의사소통법, 부부 화관 만들기를 통한 두 번째 프

로포즈  의식 놀이활동 ▲민주시민부부. 성평등. 문화평

등 실천하기 선언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사소한 갈등이 있었는

데 부부역사를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화관도 

직접 만들어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보는 리마인드웨

딩 활동을 경험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

는 계기가 됐다”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

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 경기도 김포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10월에

도 중노년기부부, 신혼기부부, 미혼남녀대상 비대면 온

라인 및 키트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센

터홈페이지 (gimpo.familynet.or.kr) 및 전화접수(031-

996-5923 가족사업2팀)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꽂보다 아름다운 김포 부부의 리마인드웨딩 ”

김포건가다가, 온라인 자조모임. 부부여가문화체험 실시

김포시, ‘희망일자리’로 얼어

붙은 취업시장에 활력 불어넣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 속에서 구원 등판한 

희망일자리가 답답한 취업시장의 숨통을 트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취업자는 1,627명

으로 6월 이후 3개월 째 꾸준히 상승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월 취업자 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

던 7월 6,084명에서 5,914명으로 줄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고공행진을 멈추고 전월 101억 7,700만 원

에서 94억 7,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는 7월 28,173개에서 

26,853개로 줄었고, 피보험자 수는 100,836명에서 

102,031명으로 늘어 고용안전망은 다소 강화됐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생활방역지원, 학교길 

스쿨존 지킴이 사업,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10개 유

형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8월 1차에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

직이나 휴폐업자 등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1,454명, 9월 2차에 1,165명을 추가 배치해 중도 포

기자를 제외하고 현재 2,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전통 윷놀이를 통해 엄마나라의 말을 배워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육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9월 26일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을 진행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지속적으

로 다문화가정 대상자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 실질적인 놀이 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이번 이중언어 교육에서는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대상자 가정의 자녀와 어머니에게 한국 명절 

전통놀이인 ‘윷놀이’ 방법과 윷놀이에 사용되는 말 ‘도, 

개, 걸, 윷, 모’를 4개 국어로 알려주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의 강사들이 각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모인 어머니와 자녀에게 직접 윷

놀이와 관련된 동물의 이름인 ‘돼지, 소, 강아지, 말, 양’

의 언어를 읽어주고, 반복해서 따라하게 했다.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여성 A씨는 “평소 남편에

게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아이

에게 이중언어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실

제로 교육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 아이가 엄마 나라의 말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내 나라의 말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추석 

선물’”이라고 말했다. 

A씨와 같이 이중언어를 자녀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욕구는 높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지지

해주지 않으면 이중언어 교육은 효과가 미미해진다.

이중언어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상시 진행되며,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풍무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신기한 메이커의 세상’ 진행

메이커스페이스를 특성화 주제로 운영 중인 김포

시 풍무도서관은 특성화 문화프로그램으로 ‘신기한 

메이커의 세상’ 강좌를 진행한다.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신기한 4차 산업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프로젝터 만들기, 

소리감지 LED 스피커 만들기, 센서 강아지 자동차 

만들기, 자율 안전주행 로봇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특성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을 관

내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메이커 

문화의 중심 역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줄 것”

이라고 전했다.

10월 11일, 25일(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2

일, 26일(월)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진

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강

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된다.

9월 28일(월)부터 관내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풍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이

뤄지며 한 사람 당 1개의 강좌만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www.gimpo.

go.kr/pungmu/index.do)를 참고하거나 풍무도서관

(☎5186-48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38



제182호 | 2020년  10월 01일 ~ 10월 15일  경기다문화뉴스 | 39



40 | 경기다문화뉴스 2020년 10월 01일 ~ 10월 15일 | 제182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김연화)는 지난 9월 26일 김포시 다

양한 가족들과 대면과 비대면으로 ‘2020 

한가위 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

회의 서비스 ‘줌 ZOOM’을 활용한 온라

인 교육과 함께 가족역량강화 대상자 중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자녀를 초

대하여 대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

다.

이를 위해 센터 측은 생활 속 거리두

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문화가정과 

직원, 회원, 민관학 관계자 등 김포시 관

내 320여 가구에 일주일 간 추석키트(송

편 만들기, 쌀국수, 월병)와 놀이키트를 

배분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온라인으로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의 추석 그리고 필리

핀의 추수감사절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 내 다

문화 강사 4명(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

핀)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김연화 센터장이 전통·현대식 차

례상 차리기, 한복 입기, 추석음식 및 놀

이 등 한국의 추석에 관한 교육을 진행

했다. 이후 정말숙 강사의 송편 만들기 

교육도 진행됐다.

센터 내 결혼이주여성 요리 동아리 ‘내 

친구 고향음식’ 구성원들과 직원들이 함

께 만든 돼지갈비찜과 월병을 다문화가

정 한부모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시간도 

가졌다.

명절놀이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미션들로 구성되어 있는 윷판을 제작

하여 윷놀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포복지재단, 김포사랑

운동본부, 레이디앤맘, 대한적십자사 김

포지부협의회에서 후원한 후원금품도 전

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A씨는 “낯설고 어렵게

만 느껴졌던 한국의 명절을 깊이 이해하

는 시간이 됐다. 베트남 명절에 대한 이

야기를 들으며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

며 “코로나19로 아이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윷놀

이를 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줌으로 교육에 참여한 B씨는 “이

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사회

의 추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

다”며 “각 가정에서도 우리 고유의 생활

문화인 명절 차례와 가족행사에 대해 전

통과 현대의 방식을 살펴보고 가치관과 

종교, 경제적, 시간적 상황 등을 고려해 

행복하고 함께 나누는 명절문화, 가족행

사를 가꾸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날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한 와중

에도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 60가정, 약 

240여명이 ZOOM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로 호평을 얻었다.

이지은 기자 

사회적 거리 두지만 마음은 가까이 대면&비대면 ‘2020 한가위 축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별 추석 문화 이해교육 및 체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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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진행하는 다문화 인식개

선교육 및 다문화친화교육인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지난 8월 19

일부터 총 19회기에 걸쳐 지역 내 아동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지난 6월부터 지역 아동유관기관에 홍보

하여 신청을 받아 8월 19일부터 신청한 

아동기관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8~9월 2개월 동안 5회기 진행하

였고 본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활동키트 

수령 및 프로그램 진행 모든 과정은 비

대면 줌(zoom)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이음사업 수업에서는 실제 한국에서 

다문화가족(국적 대만)으로 사는 강사가 

직접 커리큘럼을 계획한 것으로 강의를 

진행해 다른 나라 인사말과 언어, 전통의

상, 전통음식, 대만 동요를 실제로 배우

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

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가 

친구임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

었다. 다이음 사업 강사로 참여한 다문

화 강사는 “강의 시간 중에는 특별히 아

동들이 일부 앞으로 나와 다문화 강사와 

직접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기

를 소개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것 같다”

라며 “대만 동요를 따라 부르는 시간에

는 강의를 듣는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참여한 어린이집은 교육이 끝난 뒤 만

족도 조사를 하였고 대체로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고 의미 있었다, 권하고 싶

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강의를 진행한 

강사도 의미 있는 강의를 하는 것 같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11월 신청한 지역 아동유관기관과 

다문화강사 시간에 따라 14회기가 더 진

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아동들이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

란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과천시와 과천경찰서는 지난 9월 

24일 김종천 과천시장과 김성환 과

천경찰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과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역

할을 재정립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와 가족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천시는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비전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당사자에 대

한 심리 상담과 가정폭력 가해자. 피

해자에 대한 단계별 심리검사 및 피

해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

다. 과천경찰서는 과천시의 관계 기

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 발생 가정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

련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다문화교육”

과천건가다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진행 

02-503-0070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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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걸린 예림이 돕기 위해 안양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사랑공동체 후원금 전달식 및 업무 협약식 가져

5년 전, 예림(가명)이는 학교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한동안 멈춰설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됐고, 길을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일도 잦아져 병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

지 못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예림이

의 혈액을 보냈고 ‘폼페병’과 비슷한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그즈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예

림이의 어머니는 홀로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

와 예림이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 역시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지금은 아

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고 있다.

폼페병은 당원이 축적되어 생기는 희귀성 질환으로, 

몸의 에너지 원천인 당원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효소

가 선천적으로 결핍된 것이 원인이다.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과도한 양의 당원이 여러 

세포, 특히 근육세포에 축적되는데 그로 인해 세포가 손

상되며 근육이 약해진다.

특히 심장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고, 호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예림이는 매일 밤, 숨쉬기가 어려

워 앉아서 잠을 청해야만 했다. 꾸준히 치료를 받는 지

금도 잠을 잘 때 호흡이 어려워지면 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예림이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국

내에 43명 정도로 추정된다.

예림이는 한 달에 2번 병원에서 폼페병 환자들에게 

부족한 효소제인 마이오자임을 5시간 동안 투약한다. 그

래서 병원을 방문하는 날은 예림이의 어머니와 예림이 

모두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치료에 매달려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5일

간 병원에 방문할 수 없어 주사를 맞지 못했던 예림이

는 이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일어설 수 없었고, 24시간 

내내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예림이는 꾸준히 치료받지 않으면 잠을 거의 

못 자고, 음식을 먹은 것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근육 

및 간, 심장,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매월 2회 병원에 방문하며 발생하는 약 16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은 가족에게 너무 버거

운 일이 됐다.

예림이 엄마는 올해 1월, 코로나 사태로 월급을 제대

로 받지 못하다 실직한 후 현재 집에서 예림이와 예림

이 동생을 돌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예림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단법인 다사랑공동

체(대표 성재호)가 네이버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에 

예림이 사연을 올리고 13,325,700원에 달하는 모금에 나

섰다.

이 금액은 예림이의 9개월분 의료비와 예비비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최근 이 모금 목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됐고 다사

랑공동체는 지난 9월 18일 이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에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

다.<사진 가운데> 이 행사에는 예림이와 예림이 엄마도 

참석했다. 

성재호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사회취약계

층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며 “예림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나서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사랑공동

체가 귀한 일을 해주셨다”며 “예림이를 위해 해주신 많

은 노력과 수고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후원금 전달 후에는 다사랑공동체와 안양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업무협약식이 체결

돼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을 약

속했다.<사진 오른쪽>

송하성 기자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20만원의 아동특별돌

봄비가 지원된다.

안양시는(시장 최대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

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해 주고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

양관내 약 2만5180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

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청년생활방역지킴이’가 25일 발대해 오

는 11월까지 하루 5시간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안양시의 청년생활방역지킴이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만 18세부터 34세의 청년 30명으

로 구성돼 있다. 

주 임무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위한 계도활동이다. 

이들은 4인1조 6개 팀으로 편성, 안양역과 범계역, 중

앙·남부·관양시장 등 전통시장 4개 지역에서 방역수칙 

유인물과 소독용 티슈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방역

의 중요성을 전파하게 된다.

마스크착용에 대한 거리지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

요성을 당부하고, 방역단계별 수칙을 알려나가는 것 또

한 이들의 몫이다. 

이지은 기자 

안양시, 양육부담 덜기 다문화가족 포함 아동특별돌봄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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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家庭和拥有永久居住权的外国人也可以得到

每名新生儿50万韩元的地区货币。

从10月15日开始，在京畿道生育时，不管居住期间如

何，每个新生儿将获得50万韩元的产后调理费，作为地区

货币进行支援。

为此，京畿道于今年7月15日修订了《京畿道产后调养

费支援条例》，删除了以前选定标准的"京畿道居住1年以

上条件"。

特别是根据《社会保障基本法》与保健福利部推进社

会保障制度变更协议，本月9日保健福利部承认有必要放

宽居住期间条件，向全体生育家庭扩大支援。

至此，京畿道将实现"普遍无偿福利"，向所有生育家

庭无条件支付每名新生儿50万韩元的产后调理费。

支援对象为父或母▲婴儿的出生日期及申请日要在

京畿道登记居民登记▲申请日期要在京畿道居住▲截至

申请日婴儿的出生日期不得超过12个月▲必须在京畿道

登记出生，父母中必须有一人拥有韩国国籍（居民登记）。

多文化家庭的外国人及永久居住权者，将改用外国人

登记事实证明。

夫妻均为外国人或配偶难以确认的情况▲生育者的

滞留资格是F-5（永驻）▲出生日期及申请日期是在京畿道

居住▲需要满足婴儿的出生申请日期是不能超过12个月的

条件等。

申请方法无需事前申请等程序，在出生申报时访问居

住邑、面、洞居民中心即可。 产后调理费通过资格确认等

程序，以地区货币（商品劵或卡或移动型）支付。

尤其是多胎儿，根据新生儿数以50万韩元的倍数支

付，可与产妇、新生儿健康管理支援及分娩补助领取权者

重复支付。 产后调理费支援事业是民选7期京畿道为缓解

生育家庭的经济负担、保护产妇、新生儿健康及克服低出

生率而推进的事业。

京畿道从去年1月1日开始该事业到今年7月末为止，共

向约12万生育家庭支付了589亿韩元。

京畿道相关负责人表示"此次扩大产后调理费支援事

业是为了实现'适合生育的京畿道'的措施"，"预计通过这

一措施，将有约9000名左右的新生儿家庭得到更多的支援

"。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从10月开始不论居住期限，向道内所有家庭扩大支援产后调理费 멘토링으로 또 한번 성장 다문화가족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초등기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지원사업’은 1~3학년 자

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에게는 1:1 온

라인 읽기 학습지도, 부모에게는 온라인 부모교육

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녀가 학교생활에 안정적

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읽기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높이며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 및 비전

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

우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법을 개발해 자녀의 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1 온라인 학습지도는 1:1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

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으로 대학생 봉사

자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학습지도를 실시하

고 있다.

온라인 부모교육은 강사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

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실무

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성 기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2020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글로벌 아

이, 행복한 가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사회 진입 과정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

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 곳곳

에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인 엄마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남편 등 내국인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한국어

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게 낫다’거

나 ‘굳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찾지 

못하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이 인지발달 및 사회, 

정서적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 부모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

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이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

족이 한국어와 함께 이주부모나라 언어의 사용을 일상

화함으로써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속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등의 4가지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

다. 1차 코로나 유행이 끝난 뒤 6월부터 진행된 이중언

어 환경조성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 가장 활발하다.

1~3차 각 10회기에 걸쳐 0~4세와 5~7세 등 두 그룹으

로 나누어 놀이 등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부모코칭은 1~2차 각 5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정 부모 

5명씩을 대상으로 가족 역할 교육과 더불어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은 7회기에 걸쳐 부모와 자녀

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 이중언어

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코칭은 월 

5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센터 관계자는 “일부 다문화가족은 한국어가 지배하

는 단일 언어가족과 다를 바 없어 언어문화환경을 재구

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언어·문화가족으로서의 다

문화가족의 강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또 “이중언어는 양육자의 모국어를 사용해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실행을 도모하고 부모-자녀 간의 정서

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이중언어·문화가족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정체성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4가지 이중언어 프로그램, 더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어요”

안양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글로벌 아이, 행복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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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9월 27일 센터 강당에

서 소규모로 외국인주민 추석행사를 진행했다.

센터 측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로 추석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코

로나로 인해 작게 진행했다.

참가자들 모두 코로나 7대 예방수칙을 지키며 마스크

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했다.

외국인주민들은 이날 민속놀이, 한복체험, 마스크와 

송편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오전 11시와 11시 30분 2회

로 나누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민속놀이와 한복체험을 처음 해 

봤다”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추석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5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석 

송편 만들기와 한복체험, 민속놀이 체험 등 추석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의 절기 중 하나인 추석의 

의미를 배우고, 직접 송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복지 컨트롤타워로

22일 발기인 창립 총회 11월 2일 출범

화성시가 사회복지재단 설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민복지서비스에 나섰다.

화성시는 22일 시청에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발

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재산출연, 사업

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은 시민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로써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

크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비영리법

인이다. 화성시는 올해 15억, 내년 15억 원을 출연해 

기본재산 총 30억 원을 조성하고 경영지원팀, 연구

기획팀, 시설운영팀 총 3개 팀 15명으로 조직을 꾸릴 

계획이며, 출범은 7명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운영 ▲

민간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 

민관협력사업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 ▲조사

연구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관내 복지시설을 직접 

수탁 운영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은 높아지

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화성시는 복지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

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화성시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기인에는 복지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이름

을 올렸으며, 재단은 내달 설립등기 후 오는 11월 2

일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예방수칙 철저 준수하며 추석 행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이주민 위해 소규모 진행

เงนิอุดหนุนต่างๆท่ีรัฐบาล,ต้องรบีการสมคัร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จอง

กองทุนความหวงัใหม่และ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การดแูลเดก็พิเศษ,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า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ฯลฯ

รฐับาลก�า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เงนิอุดหนุนส�า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 (จ้างพิเศษ) ฟรีแลนซ์และ
นโยบายคือการให้เงนิอุดหนุนเพ่ือการดแูลเดก็โดยเร็วท่ีสดุ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น้ีจะจ่ายตามล�าดบัการสมคัร
ดงัน้ันผู้ท่ีสมคัรก่อนจะได้รับก่อนดงัน้ัน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
จองต้องรบีสมคัร

วธิ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สนับสนุนภยัพิบัตเิป็นวธิกีารท่ีรัฐบาลส่ง
ข้อความไปยังเป้าหมายท่ีจดัประเภทโดยใช้ข้อมลูการบรหิาร
และบุคคลเป้าหมายจะสมคัรทางออนไลน์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ฝากเงนิให้เรว็ท่ีสดุเท่าท่ีจะท�าได้ทันทีท่ี
ได้รบัใบสมคัร เป็นวธีิการจ่ายเงนิให้กบัผู้ท่ีสมคัรก่อน แต่มกีาร
ก�าหนดเป้าหมายและขนาดของใบสมคัรแล้วดงัน้ันจงึไม่มทีางท่ี
คุณจะไม่ได้รับเงนิส�าหรับการสมคัรล่าช้า

เงนิอุดหนุน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ส�าหรับพนักงานพิเศษ
ธรุกจิแรกท่ีต้องจ่ายคือ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น่ี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จ่ายเงนิเพ่ิมอีก 500,000 
วอนถงึ 500,000 คนงานและฟรแีลนซ์ท่ีได้รบัเงนิสนับสนุนก้อน
แรกและจะเร่ิมด�าเนินการในวนัท่ี 24 ม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
จองจ�านวนมากท่ีท�างานเป็นลูกจ้างพิเศษซึง่คาดว่าจะได้รบั
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ป็นอย่างดี

รฐับาลได้มกีารลง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เป้าหมายท่ีเงนิอุดหนุนแรกท่ี

ได้ร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จ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ฝากเงนิอุดหนุนทันทีหลัง
จากท่ียืนยันความต้ังใจท่ีจะน�าไปใช้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ได้
ส่งข้อความถงึพวกเขาเมือ่วนัท่ี 18 กนัยายน

และยังคงเปิดรับสมคัรจนถงึวนัน้ันพวกเขาไม่ต้องการการคดั
กรองแยกต่างหากดงัน้ันพวกเขาจงึ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ก่อนวนัหยุดเทศกาลชซูอ็ก

ในบรรดาฟรแีลนซ์ท่ียังไม่ได้รบัทุนครัง้แรกจะมกีารคัดเลือก
ผู้สมคัรใหม่ 200,000 คนส�าหรบัทุนคร้ังท่ีสอง และจะ

ได้รบัเงนิ 1.5 ล้านวอนต่อคน โปรแกรมใหม่ส�าหรบัเงนิ
อุดหนุนท่ีสอง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ใน 12-23 ตุลาคม รฐับาล
ก�า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อุดหนุนค่าใช้จ่ายในเดอืนพฤศจกิายนหลัง
จากท่ียืนยันสถานะของ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รายได้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าหรับเยาวชนกลุ่มเสีย่งท่ีมรีาย
ได้น้อย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พิเศษส�าหรับเยาวชน 500,000 วอน
ส�าหรบั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และกลุ่มเสีย่งจะได้รับเงนิต้ังแต่

วนัท่ี 29 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อเยาวชนท่ีว่างงานท่ี
เข้าร่วมใน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ของเยาวชน หรอื

โครงการชุดความส�าเร็จ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ในปีท่ีแล้วและปีน้ี 
ข้อความถกูส่งไปยังผู้สมคัรรายแรกในวนัท่ี 23 จนถงึวนั

ท่ี 24 ตุลาคม จะรวมอยู่ในใบสมคัรส�าหรับเยาวชนท่ีเข้าร่วม

โครงการชดุความส�าเร็จ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ใบสมคัรส�า
หรบัต�าแหน่งท่ี 1 และ 2รวมถงึผู้ทียั่งไม่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การเล่ือนต�าแหน่งส�า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ท่ีมอียู่จะได้รับในวนั
ท่ี 24-25 กนัยายน และ รบัใบสมคัรส�าหรบัต�าแหน่งท่ี 3 ใน

วนัท่ี 12-24 ตุลาคม
ยอดขายท่ีลดลงกองทุนใหม่ท่ีต้องการส�า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
หวงัว่ากองทุนใหม่ซึง่มถีงึ 2 ล้านวอนให้ก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ทีม่ยีอดขายลดลงเร่ิมท่ีจะได้รับเงนิวนัท่ี 25 กนัยายน 
ผู้ท่ีมสีทิธิช์�าระเงนิก่อนเทศกาลชซูอ็กจะได้รบัแจ้งทางข้อความ
ต้ังแต่บ่ายวนัท่ี 23 และจะได้รับใบสมคัรตัง้

แต่วนัท่ี 24 และช�าระเงนิตัง้แต่วนัท่ี 25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บน
เวบ็ไซต์ออนไลน์เฉพาะต้ังแต่วนัท่ี 24 กนัยายน คุณจะต้องป้อน
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เช่นหมายเลขธรุกจิและหมายเลขบัญชโีดยไม่
ต้องมเีอกสารประกอบเพ่ิมเติ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คุณต้องเตรยีม
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หรอืใบรับรองสาธารณะในชือ่ของคุณส�าหรบั
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ตวัเอง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เป็นพิเศษซึง่ไม่มสีทิธิไ์ด้
ร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ครัง้แรกก่อนเทศกาลชซูอ็กจะได้รบัการช�าระ
ทันทีหลังจากเทศกาลชซูอ็ก
<한글 기사 5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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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다가에 긴급 생활용품 지원

광해공단 경인지사, 화성 다문화가족 후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지사

장 박종선)는 지난 9월 18일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코로나19 긴급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온누리 상품

권(2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밝혔

다.

공단은 매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용품 부

족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발생하고 있어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박종선 경인지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

히 힘든 추석 명절을 보낼 다문화가

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당신의 평생학습 이야기 보여주세요

화성시 온-라이브 평생학습박람회 사용 공모전

화성시가 ‘제9회 화성시 온-라이브 평

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유튜브 주

제영상 공모전 "요즘 당신의 평생학습 이

야기를 보여주세요"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들도 평생학습에 관한 자신

의 경험을 가지고 참여하면 어떨까?

화성시는 공모전 주제 ‘요즘 나의 평생

학습 이야기’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

자의 방법으로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모

습을 3분 내외의 짧은 영상에 담아낸 주

제영상을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5일 18시까지이

며, 참가신청서와 영상을 첨부해 이메일

(smart2018@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심사기준은 서류 충실도, 주제 관련도, 

흥미도, 독창성, 유의미성 5개 항목이며, 

최고득점 3개 팀을 선발해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상은 화성시 온-라이브 평

생학습박람회 골방전시회와 화성시평생

학습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서 

송출된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잃어버린 일

상 속에서도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모습

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

을 다시 꽃피워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은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

u-life.hscity.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올 추석엔 온라인으로 성묘하세요” 

화성시, 10월 4일까지 추모공원 폐쇄한다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올 추석 연휴기간동안 ‘화성시추모공원’

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폐쇄기간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9월 30

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이며, 참배 및 

성묘는 금지되고 신규 안치만 허용된다.

화성시는 대신 연휴를 피해 미리 성묘

하거나 온라인 성묘시스템 ‘e하늘장사정

보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이용객이 집중

되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지역 내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선의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성

시민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

다.

화성시추모공원은 화성시 비봉면에 소

재해 실내 7,997기, 실외 2,011기 규모로 

지난해 추석연휴동안 약 3만명의 성묘객

이 방문했다.

이지은 기자

건강간식 배달로 취약계층 영양관리

화성시, 재활치료 어르신 25명 11월까지 배달

화성시보건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

강관리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 챙기기에 나섰다.

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가 운영 중인 

월 2회 치매예방 교구 대여서비스에 24일

부터 오는 11월까지 영양정보와 건강간

식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중풍, 치매 등으로 재활

치료 중인 어르신 25명이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안전가이드, 고

혈압 식사 원칙 등 다양한 영양정보와 

보건소 영양사가 직접 만든 불고기 또띠

아롤, 시니어 두유, 곶감호두말이, 그린요

거트, 카프레제 샐러드, 야채 칩 등이 제

공된다.

심정식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사

태가 길어지는 만큼 비대면 건강간식서

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 휴관으로 인한 주민보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마을자치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화성시, 10월 5~12일, 다문화 등 10개 강좌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마

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화성시 

마을자치활동가양성과정’이 오는 10

월에 온라인 비대면 강좌로 문을 연

다. 

이번 교육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10월 5~12일까지 

총 10회의 강좌로 준비됐다.

세부 교육 내용은 ▲화성시 마을자

치의 이해 ▲청소년이 그리는 협치마

을공동체 ▲시장, 다문화, 어린이, 촘

촘히 엮는 지역 돌봄 ▲이웃간 봉사

활동을 적립하는 동네화폐 ▲주민주

권 실현을 위한 참여형태와 지역정치 

▲주민자치의 의미 ▲주민자치회 ▲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하는 주민자

치 ▲자치생태계로 꿈꾸는 지역의 미

래 등으로 구성돼 원하는 강좌를 선

택해 들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지난 9월 28일까지 화

성시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www.

hsmaeul.or.kr)에서 받았다.

5개 이상 강좌를 수강할 경우 읍면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오는 연말 진행 예정인 심화교육의 

수강기회도 주어진다.

송문호 화성시 자치행정과장은 “코

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준비한 비대

면 강좌가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시

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관하는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는 화성시로부터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사무를 위탁받아 

마을공동체 조직화 지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 마을활동가 육성, 주

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활동가 역량

강화, 화성형 농어촌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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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блема насилия в подростково
м периоде стоит очень остро во все
м мире, что привлекает не только об
щество, но и науку. Ведь буллинг в ш
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серьезным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 послед
ствиям, однако все чаще конфликты 
в межличностным отношениях с эле
ментами насилия становятся общес
твенной нормой.

Ругань и хамство стало распростр
анено не только между детьми, но та
кже и в общении со старшим поколе
нием, что уже показывает болезненн
ость общества.

Как предотвратить такую проблем
у среди детей?

Мно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рекомендую
т развивать эмпатию у детей еще с д
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условиях ра
змывания многих ценностей необход
имо прививать ребенку способность 
понимать и принимать другого челов
ека таким какой он есть: его чувства, 
мысли, мнение, цели и т.д. Использу
я принцип, основанный на толерантн
ости и солидар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дети, 
но и взрослые должны жить в мире с 
друг другом и проявлять терпим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ужому мнению и об
разу жизни. Именно отсутствие толе
рантности в обществе, или даже в ст
енах школы, приводит к случая наси
лия. Необходимо научить детей проя

влять терпимость к тем, кто хоть нем
ног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других.

Возможно, многие скажут что это п
росто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и ничего уже 
нельзя сделать. Однако замалчиван
ие того, что проблема существует, л
ишь осложняет положение детей. Ре
агировать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ситуа
ция не стала необратимой. Нужно в
ыяснять причину каждого отдельног
о случая и тщательно подбирать спо
собы воздействия и решения.

В Корее, как известно, общество в
се больше становится мультикульту
рным. Не будем скрывать, что случа
ев насилия в школах не сократилос
ь.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но очень сил
ьно обеспокоено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
ацией.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конфли
ктов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школах начал
и проводиться специальные мультик
ультурные лекции, которые меняют п
редставление детей о народах, куль
турах, предрассудках о какой-либо с
тране. Целью данных лекций являет
ся показание того, что различие в ку
льтурах -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е явление. 
Имея другой цвет кожи, глаз или вол
ос не делает человека плохим. Муль
тикультурные лекции помогают прив
ивать толерантность детям.

Кроме этого 10 сентября Управле
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роведении иссле

дования о случаях насилия в школах. 
Полученные данные опроса будут и
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создания меропр
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конфликтов среди детей.

Опрос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 14 сен
тября по 16 октября среди учеников, 
начиная с 4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
ы и заканчивая 2 классом старшей ш
колы. Опрос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сай
те http://survey.eduro.go.kr/ , где кажды
й ученик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индивиду
альный доступ и сообщить о случая
х насилия. На каждый запрос будет п
редоставлен полный ответ от техпод
держки.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детей из м
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а сайте буд
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7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языков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япон
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тайский, филиппи
нский, русский).

Меры, проводимые в стране, помо
гут создать толерантное общество, г
де все люди живут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
и. Возможно, опыт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
тельства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
х стран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청소년기 폭력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여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의 

관심도 끌어들입니다. 학령기의 괴롭힘은 

심각한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폭력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갈등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욕설과 무례함은 어린이 사

이에서 뿐만 아니라 어른과의 의사소통

에서도 널리 퍼져 있어 이미 사회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예

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미취학 아동의 공감

능력을 키울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가

치가 침식되는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감

정, 생각, 의견, 목표 등을 그대로 이해하

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아이에게 심어주

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용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서로 평화롭

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활방

식에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폭력 사건들

은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특

히 학교에서 나타납니다. 자신과 조금이

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도록 아이

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현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며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들의 상황을 어렵

게 할 뿐입니다. 상황이 되돌릴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각의 개별 사례의 원인을 찾아내고 영향

과 해결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점점 다문화 사회

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률

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

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다문화이

해교육을 실시해 다른 나라의 민족, 문

화, 편견에 대한 어린이의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문화적 차이가 자연

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부, 

눈 또는 머리카락의 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문화 교육

은 아이들에게 관용을 심어줍니다.

9월 10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

다. 설문조사 결과는 어린이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사

용됩니다.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

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9

월 14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됩니다. 

설문조사는 http://survey.eduro.go.kr/

에서 진행되며 각 학생은 개별적으로 폭

력 사건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7개 언

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

어, 필리핀어, 러시아어)로 제공됩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관용사회를 만드는 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의 

경험이 이 문제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Исследование от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 случаях насилия среди детей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폭력 줄이려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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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

“선생님이 오기 전엔 공부가 재미없어

서 게임만 했어요. 게임 안할 때는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냥 TV만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상현이(가명)는 빅마마 

선생님이 오기 전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엄마는 회사에 가야 해

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현이는 하루 종일 방치돼 있다시피 했

다.

상현이 아빠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

른다. 평소에도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다

른 것이 더 좋았던 아빠는 외국으로 나

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연락이 닿

지 않는다. 

엄마는 결국 가족을 방치하는 아빠에

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야 상현이

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불을 깔면 방에 남는 공간이 거의 

없는 3평 짜리 원룸에서 그렇게 상현이

와 상현이 엄마가 살고 있다.

여전한 사각지대, 아이돌봄서비스도 이

용 못해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현이는 지역아

동센터에도 다닌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는 오후 3시부터 갈 수 있다. 엄마가 회

사에 간 후 10살 상현이가 3시 전까지 집

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혼자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 상

현이 말대로 그저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상현

이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아는 사

람들에게 아이를 맡겨보기도 했지만 며

칠 가지 못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부모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

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현이는 이용할 수가 없다. 아빠

가 있어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지 못하

기 때문에 시간당 최대 9,890원의 사용료

를 내야 한다.

“제가 공장에 다녀서 겨우 먹고 사는

데 많은 이용료를 내고 아이돌봄서비스

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지역 엄마들이 다문화가정에 가서 엄

마가 되어줘요

상현이 엄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러다 지난 5월에 화성시다문화가족지

원센터(센터장 이현주)에서 뜻밖의 소식

을 들었다. 

지난해 남편과의 문제로 사례관리 서

비스를 받았는데 상현이가 집에서 방치

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센터에서 ‘우리동

네 빅마마’ 서비스를 제안한 것이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우리동네 빅마

마’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방치되

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직접 찾아가 돌

보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많고 

40~50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

상으로 우리 동네 빅마마 활동가 양성교

육을 실시해 다문화가정에 파견한다.

4일간 하루에 6시간씩 총 24시간의 교

육을 받은 빅마마는 ▲어려움을 겪는 다

문화가족 발굴 ▲자녀 돌봄 서비스 ▲심

리 정서지원 및 학습지도 ▲다문화가족 

및 부모교육 등의 일을 진행한다. 다양한 

이유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돌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국

에서 처음이다.  

달라진 아이의 일상, 독서일기도 시작

했어요

빅마마 선생님이 집에 온 이후로 상현

이의 하루는 달라졌다. 

상현이는 이제 선생님에게 이끌려 학교

수업을 듣는다. 모르는 내용은 옆에서 선

생님이 바로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도 잘 

된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알림장도 

선생님이 다 챙겨주니까 엄마의 부담도 

덜었다.

상현이가 매일 책을 읽게 된 것도 큰 

변화다. 빅마마 선생님은 매일 상현이와 

책을 읽고 아주 간단하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기록하는 독서일기도 시작했다. 

상현이가 밥을 거르거나 삼각 김밥으

로 때우는 일도 없어졌다. 빅마마 김미숙 

씨가 도시락을 싸와 같이 먹기 때문이다.

“핸드폰으로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듣

는데 상현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일상이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상현이네처럼 

꼭 필요한 가정에 나가서 그 아이를 위해 

일 할 수 있어서 기뻐요” 

현재 상현이네는 두 명의 빅마마 선생

님이 상현이가 학교에 가는 목요일을 제

외하고 이틀씩 4일을 방문하고 있다.

고립되는 아이들, 지역사회가 손을 내

밀다 

선생님은 상현이가 30페이지에 달하는 

독서일기 파일을 다 채우면 하고 싶은 것

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상현이가 말

한 소원이 너무나 평범하다.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놀고 싶어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은 강아지가 좋아요. 엄마랑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노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생활에 여유가 없는 엄마가 외출을 삼

간 탓에 상현이의 소원은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노는 것이 됐다. 

독서일기 파일이 날마다 채워지고 있어

서 조만간 상현이는 밖에 나가서 강아지

랑 놀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집에 와도 상현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화장실에 불을 켜두는 일이다. 엄마

가 회사에 가면 혼자 생활하는 상현이가 

두려움을 잊기 위해 하는 일 바로 화장

실에 불을 켜두는 일이다.

이현주 센터장은 “사례 관리를 진행하

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족관

계,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

문화가정이 적지 않다.”며 “아이들이 가

정에서 방치되다 보니 정서적 지지를 받

지 못하고 최근엔 학교에도 가지 못해 외

부와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아이들을 지역 안에서 먼

저 돌보면 어떨까, 지역의 엄마들이 다문

화가정에 가서 엄마 역할을 해주면 어떨

까 고민하다 빅마마 프로그램을 시작하

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기회를 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집에서 방치되는 다문화가정 자녀 상현이에게 지역사회가 내민 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처음 사각지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우리동네 빅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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